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

자 세미나가 4월9일부터 18일까지 예루살

렘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다. 

본 세미나는 매년 본지(발행인 장영춘 목

사) 주최로 미국은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 

등 세계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로 28회를 맞고 있다. 특히 올 세미나 장소

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짐에 따라 세미나 후 

성지순례까지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감동과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

녀들에게’라는 주제아래 개최되는 본 세미

나의 주강사는 김성길 목사(서울 시은소교

회), 김종준 목사(서울 꽃동산교회),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이며 권태진 목사(군포제

일교회), 황의영 목사(SBM 대표), 천성덕 목

사(캐나다 대회장), 이영섭 목사(볼티모어

교회),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김승천 

목사(퐁뇌프장로교회), 김만형 목사(친구들

교회), 김혜천 목사(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

회), 김춘식 목사(김제중앙장로교회), 김주

경 목사(AMNOS미니스트리 대표)가 각 섹

션별 강의와 설교를 맡는다. 

본 세미나 주제로 삼은 ‘들으라 이스라엘

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는 신명기 

6:4-9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 미

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보며 2세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진

리의 말씀을 전수해줘야 할 크나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은 청교도 신

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지만 지금 9개 

주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

이 통과됐고 ‘동성결혼’을 금하는 주 헌법 개

정안을 통과시킨 켄터키 주까지도 동성결혼

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크리스천들

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얼마 전 LA를 방문한 한반도 평화와 동성

결혼 입법화 반대를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

위원회  임원진은 “한국에서도 한반도의 위

기 속에서 동성결혼 입법화가 긴급히 주선

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각 지역

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미주

를 비롯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

스포라들이 뜨겁게 기도해줘야 할 때”라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말씀에 위배되는 심각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세태를 보

며 교계 지도자들과 모든 크리스천들은 말

씀으로 재무장돼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시기임을 재천명하며 신명기의 

말씀으로 세미나를 준비했다. 

금번 세미나는 2박3일간 진행될 집중세

미나에 이어 올리브동산, 사해바다, 마사다, 

쿰란, 갈릴리 바다, 가이사랴, 갈멜산, 엘림

산, 엘리골짜기 등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

게 된다. 

한편 성지순례에 앞서 경건회와 당일 순

례할 성지 세미나를 준비해 성지에 대한 이

해를 돕는다. 매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본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원

로)는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주제부터 시작해 강사교섭, 장

소선택, 비용 등 정말 몇 달은 밤잠을 이룰 

수 없지만 각처에서 사역으로 지친 목회자

와 선교사들이 참석해 영적 힘을 얻고 돌아

가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다음 해를 

구상하게 된다”며 “이번 장소가 예루살렘이

라 다른 해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참

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목회자들의 사정

을 접하고 퀸즈장로교회와 공동으로 미자립

교회 목회자를 후원하기 위한 음악회를 개

최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더 

많이 모실 수 없어 안타까움이 많다”고 아쉬

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성자 기자>

“결혼이 남자와 여자사이의 결합이라는 사실은 지난 2000년 넘게 이어진 

전통이지만 동성결혼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의 역사보다도 짧은데 연방 대법

관들이 동성결혼의 합헌, 위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지난 26일,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8을 심리한 보수적인 사무엘 얼리토 대

법관의 말이다. 이처럼 역시 보수적인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도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9명의 연방대법관 중 보수적인 진영은 

말을 아껴가면서 신중하게 이번 심리에 임했지만 반대로 5명의 진보나 중도 

성향의 대법관들은 시대의 흐름, 즉 미국인 중 60% 이상이나 찬성하는 동성

결혼에 사법적 인정을 해줄 전망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8 심리를 취재한 기자들은 연

방 대법관의 개인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법관들은 동성결혼 합

헌, 위헌 판결을 내릴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판단한다. 여론은 동성결

혼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지만 문화전쟁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결혼에 대한 사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 라는 

진지한 물음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언론은 숨가쁘게 지난 한 주 동안 연방대법원의 심리에 따른 보

도와 해석을 다루면서, 오는 6월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내

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판결이 적법한 지에 대한 확신

이 없어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동성결혼 진영은 이미 승리를 따낸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 시사전문 주간

지 ‘타임’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지

로 발행됐기 때문이다. 한 표지에서는 

두 남자가, 다른 표지에서는 두 여자가 

진하게 입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두 

표지에는 모두 ‘동성결혼은 이미 승리

했다(Gay Marriage Alrerady Won)’

라는 같은 제목이 달려 있다. 2010년 

약혼만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표지 

속 두 남자의 희망은 자녀들이 “두 아

빠가 결혼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40대의 두 여자는 7년 째 사실혼 관계

에 있다가 2011년 뉴욕 주에서 법적 

부부가 됐다. 타임은 이 두 개의 표지

를 발행하기까지 내부적으로 격론을 

벌였다. 표지 사진이 센세이셔널하고 

노골적이라며 반대한 이들이, 동성부

부의 입맞춤이 아름다움과 사랑을 보

여준다고 주장한 찬성론자들에게 밀

려 두 개 표지의 잡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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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

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주셨으니 감

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달려

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번 세미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
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
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누가복음 23장 28-29절

금주의 말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 예수님의 발자취 (13)

7면

인터뷰
- 김진하 목사(예수사랑교회 담임)

13면

선교지 탐방
- GMI선교사관학교 이종식 선교사 

13면

무슬림형제단, 가부장적 견해 피력 

3면

성경적 진리에 우뚝 서서 결혼 
강화하라

2면

알림: 본지 주최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와 함께 
개최됨에 따라 다음 2주간은 신문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동성결혼, 창조질서 거스르는 판결!
미언론, 미연방대법 동성결혼심리 따른 

해석과 향후판결 파장 전망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카운트다운!

4월 9일(화)-18일(목) 라마다 예루살렘 호텔

 이번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는 성지순례와 함께 개최된다. 사진은 한국에서 열렸던 27회 세미나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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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동성결혼을 

종교적 시각이 아닌 ‘소수자에 대한 

평등’이라는 민권 시각으로 보게 된

다면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하다

고 유혹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사회

의 병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와 교회는 동성

애 치유에 힘써야 한다. 

 

1.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환영하

고 받아들여라(Timothy Dalrym-

ple, Patheos.Com 편집인)

2010년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13만1천 쌍의 동성결혼자들이 있

고, 51만4천 쌍의 결혼하지 않은 동

성애자들이 있다. 한마디로, 미전역 

어디에서든지 동성결혼자들이 있

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올해 

동성결혼이 합헌으로 인정되면 목

회자들과 교회는 동성애자 혐오(호

모포비아)에서 벗어나 이들을 복음

이 필요한 죄인으로 받아들여야하

며 배척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복음에 접촉해야만 이

들은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은 복음

을 통해 동성애에서 정상적인 이성

간의 사랑으로 개종될 수 있고, 회

개의 과정을 거쳐 성숙한 크리스천

이 될 수 있다. 단순하게 배척하고 

멀리할 때, 오히려 괴리와 반목만이 

가중된다.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성령의 도

음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나 예수 안

에서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

 
2. 결혼을 더욱 강화시켜라(Jim 

Daly, 포커스언더패밀리 회장)

연방대법원이 오랜 전통인 결혼

의 정의를 번복하게 된다면 교회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도전

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목회자와 

교회공동체의 부르심은 예전과 크

게 다르지 않다. 

자신을 희생하고 평생 동안 함께

하는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성경적 

결혼관은 이미 반문화적이다. 교회

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

일한 이 제도를 다가오는 세대에게 

그로인해 얻게 되는 유익들과 아름

다움을 계승하도록 해야 하며, 무엇

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성경적 관점

에서 결혼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동일한 주제를 배우고 익

힐 수 있도록 가정에서 주일학교에

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해

야만 갈수록 증가하는 이혼율을 저

지할 수 있고 결혼 때문에 얻어지

는 유익들을 지역사회에 전할 수 있

게 된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

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기도하고 있

지만 만약 대법원이 그 같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진정으로 

어둠과 같은 암흑 속에서 진정으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들어서게 된다.

 
3. 성경적 진리 안에서 신실하자

(Edodie B Emig, 덴버신학교 교

수, 뉴송교회)

만약 불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두게 되면 우리는 급

변하는 문화나 법의 변화에도 두려

워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을 직면하게 된다. 하나님은 창

조 때부터, 결혼은 평생 동안 한 남

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언약

이라고 제정하셨다. 정치나 문화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러한 성

경적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선포해

야 한다. 

그러나 진리를 말해야한다는 확

신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는 없다. 목회자들은 반드시 동성애

자들에게 성경적인 결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

래서 동성애는 죄악이고,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돌아

온 탕자를 반겨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몸과 말로 전해야 

한다.

회개는 교회공동체 안에서도 일

어나야 한다. 현재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포르노물

이 범람하고 있고, 간음과 이혼율은 

솟구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겸허

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도

움 안에서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

은 이처럼 만연하는 집단 죄악을 회

개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분위

기 형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동성애지지 

쪽으로 흐른다면 세상은 거짓 진리

에 속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어둠

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사랑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기독교 진리를 추구

하게 된다. 
<3면으로 계속>

성경적 진리에 우뚝 서서 결혼 강화하라
연방대법원 동성결혼심리에 따른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국 문화의 정체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수도 있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주재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결혼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약 80분간 이 법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진행됐

다. 대법원은 또한, 27일에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연방결혼보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

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오는 6월쯤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지을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의 쟁점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정부가 결정한 결혼법을 연방정부가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결

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결혼법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다. 전반적인 관측은 이

번 판결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와 여론 수렴 등을 해야 하

며, 역사적 관점에서 동성결혼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성급히 판단하는 것

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떤 판결이 나오든 ‘동성결혼’은 이제 거스르기 힘든 사회적 흐름이

자, 문화적 유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투데이(CT)는 만약 동성결혼이 법적 정당성을 받게 된다면 교회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진지하게 제안하고 있다(If the Supreme Court Legalizes Same-Sex Marriage, What Next? How 

churches and pastors should respond). 바로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결혼을 강화시키고, 동성애

자들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한다.

CT, 연방대법 동성결혼 합법화 후 교회공동체가 해야 할 일 소개

성경 가르쳐야 동성애가 죄인줄 알고 회개 기회 가져

동성애자 받아들이고 전통결혼 긍정적 모습 보여야

시론

인간에게는 동물의 단순한 소리

언어 전달방식과 차원이 다른 언어

체계가 있다. 이것은 계속 발전해왔

으며 각국의 고유한 자연언어 외에 

인공언어 계발에 이르렀다. 인위적

으로 만든 세계어 에스페란토(Es-

peranto)나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

화는 물론, 현대의 컴퓨터언어가 대

표적인 것이다. 그중 컴퓨터 언어의 

역할은 지대하다. 가상공간을 만들

기도 하고, 광범위한 IT기술발전으

로 소통의 장을 다양하게 열어놓았

다. 하지만 모든 발전에는 역기능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소통수단이 

사용자 수준에 따라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통적 우편에서 전

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SMS 그리고 SNS에 이르기까지 소통매체

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의 윤리의식도 뒤따라주어야 한다. 핸드폰이 

처음 대중화되었던 시절, 버스나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던 진

풍경에 씁쓸했던 때를 생각하며 소통매체를 잘 사용하는 매너를 생

각해본다. 

먼저 시차를 생각해주기 바란다.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는 카카오톡

을 비롯한 무료 서비스 어플이 있다. 이 덕분에 무료채팅은 물론 무료

전화, 나아가 무료화상통화까지 즐기고 있다. 값비싼 국제전화비 때

문에 어쩌다 안부 묻고 살던 시절에 비하면 조석으로 안부 묻는 호사

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내 반가움에 상대방의 시간을 몰라 시

도 때도 없이 문자도착음이 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고된 하루

의 일을 마치고 단잠을 자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 활동하는 시간이

라 해도 연달아 울리는 카톡도착알림 소리는 옆 사람을 불편케 한다. 

물론 진동설정도 있고, 나아가 시간별로 전화기의 모든 소리를 차단

하는 어플도 있다지만 핵심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한국은 

물론 동부와 서부 사이에도 시차가 있는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둘째, 대량이메일에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메일은 편리한 소

통의 도구이다. 대량메일이 더욱 그렇다. 하나의 알림 내용을 동시에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으니, 넓고 빠르게 소식이 전달되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공해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상업성 이

메일이 받은편지함을 도배하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메일이 날마

다 들어온다면 공해가 틀림없다. 물론 대량메일의 경우 대부분 수신

거부 안내가 있다. 하지만 한번의 수고에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편리함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

다. 좋은 정보제공이나 전도처럼 아무리 좋은 목적이더라도 대량메

일에는 보내는 사람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수신과 관련된 배려

는 물론, 메일주소수집이나 관리도 건전해야 하며, 보내는 이메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전적인 우편의 심각성도 있다. 향수가 생길 정도로 

우표 붙은 메일이 적은 오늘날, 쏟아지는 광고더미 속에 담긴 편지봉

투는 반갑기만 하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받아들일 

수 없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를 강요하는 것

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내는 공문서로

서의 대량우편은 뭐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적이거나 각종 정치적 성

향의 전단지가 같은 수준, 심지어 블랙메일 수준의 내용들은 우편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를 떠나 불쾌하기 그지없다. 이런 우편은 수취

거부제도도 통하지 않고, 관계없는 글을 보낸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

도 없기 마련이다. 겉봉을 뜯어보고 난 뒤에야 어떤 내용의 우편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나름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여전히 명분일 

뿐이다. 단체마다, 수집된 회원주소를 통해 각종 우편을 사적, 집단이

기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각종 내규나 법률

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어찌, 현대적 소통매체의 단점만 있겠는가? 허다한 장점이 있기 때

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좋은 점을 오래 누리기 위해서

는 서로 협력하여 역기능 적인 면을 줄이거나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

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각종 소통매체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사생활보호 차원의 통큰 배려도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의 법

적 구속력을 따지기 전에 좋은 단체,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한 책임있는 

상호협력의 자세가 더욱 아쉬운 때이다. 

소통 매체 사용의 예의와 배려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2면에서 계속>

아무리 긴 밤이 지속된다 할지라

도 밝은 새벽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성경적 진리 안에 머물고 신

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증

언과 고백에 세상은 변하게 된다. 

결론으로, 인류역사를 돌아볼 때, 

문화의 퇴락은 곧바로 성적 무분별

과 탐닉으로 이어지고 그것들은 동

성애라는 편만과 성의 왜곡, 수교 등

으로 이어졌다. 동성애의 편만과 성

의 혼돈은 멸망과 종말의 징조이고 

가증한 것이다. 원래 성(sex)을 창

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

신 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여자 같은 남자도 지으시고 남자 같

은 여자도 지으셨는데, 그것은 그의 

풍성함이지 결코 당신이 만드신 성

의 구분을 혼돈케 하심이 아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동성애자들끼

리도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

할이 있다는 것을 보면 남자와 여자

의 성적 구분은 동성애자들에게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괴상한 아이

러니(irony)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도 하나님

의 엄연히 존재하심의 바탕위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크리

스천들과 교회는 계속해서 신실하

게 살면서, 결혼의 유익을 보여주

며 동성애자들을 교회로 받아들여

야 한다!

무슬림형제단의 가족문제전문

가 사라마는 최근 열린 가족상담가

를 위한 세미나에서, 여성은 가정에

서 남성이 통제하는 제도 아래 제

한돼야 할 필요

가 있으며, 만

약 남편이 아

내를 폭행했다

면 남편이 비난

을 받아야 하지

만 아내에게도 

30-40% 책임

이 있다고 발언

했다.

최근 세계 여

성의 날을 맞아 

유엔(UN)이 여

성을 상대로 한 

폭력을 비난하

는 성명을 발

표했다. 하지만 

무슬림형제단은 이 성명에 반대하

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아내는 남

편을 성폭행으로 고소할 권리가 없

으며, 남편은 이러한 범죄의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남편

은 아내의 보호자(guardianship)이

지, 동등한 동반자(partnership)는 

아니며, 그 어떤 법도 아내가 여행

을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거나, 피

임을 할 때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무슬림형

제단은 천명했다. 

더불어 무슬림형제단은 딸은 아

들과 동등한 유산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무슬림형

제단의 견해는 이집트 자유주의자

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집트

의 여권 운동가들도 이러한 무슬림

형제단의 입장은 이집트의 많은 보

수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여성들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집트 모르시(Morsi) 대통령의 

정치 보좌관인 엘 샤카위는 이집트 

행정부의 입장은 무슬림형제단의 

성명과 차이가 있으며, 이집트 정

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

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 샤카위

는 또한 모르시 대통령은 무슬림형

제단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하지

만 모르시 대통령이 무슬림형제단

에서 탈퇴는 했지만 무슬림형제단 

정당의 당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엘 샤카위는 이집트 정부는 

유엔이 발표한 여성을 향한 폭력에 

대한 성명서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

라는 내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성

명서 내용 중 남편에 의한 아내 성

폭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엘 샤카

위는 이 사항은 서구 사회에서 문제

이며 이집트에서는 다른 형태의 여

성에 대한 성폭행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집트의 한 인권단체는 정부가 

가정내 폭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

지 않고 있으며, 가정내 폭력은 가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

다.

무슬림형제단의 가족문제전문가 

사라마는 “

여 성 에 게 

자유가 있

으면 자신

에게 주어

진 체제를 

벗 어 나 고 

싶은 마음

이 들기 때

문에 남편

은 아내를 

강하게 통

제해야 하

지만, 아내

가 남편에

게 순종해

야 하듯이 

남편도 아내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의 유산 상속권에 대해서 이

슬람학자들은 아들이 딸보다 유산 

상속의 권리가 더 많이 있으나 아들

은 자신의 여성 형제를 재정적으로 

돌볼 의무도 있다고 주장한다.

사라마는 가족상담가를 위한 세

미나의 연설에서 유엔의 여성 폭력

에 대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은 가족

이라는 제도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이집트 사회를 이슬람 이전의 무지

한 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발

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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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형제단, 가부장적 견해 피력 

중동에 일고 있는 소위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역풍이 불고 있다. 즉 

이집트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실세 무슬림형제단의 이슬람식 여성 

해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

hood)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던 시절부터 여성은 남성에

게 모든 면에서 복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리고 이제 이집

트의 의회를 장악했고 대통령을 배출해 이집트에서 집권 세력이 된 무슬

림 형제단은 자신들이 오래 동안 유지해왔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견

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보수적인 견해가 이집

트에서 당면문제가 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Muslim Brotherhood’s 

Statement on Women Stirs Liberals’ Fears).

뉴욕타임스, 이집트 정권 이슬람식 여성정책 논란 핵심 보도 <1면에서 계속>

이런 과정이 보여주듯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가

장 진보적 이슈로 평가된다. 개인적 선호, 사회적 용납

이란 논의를 지나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까지 논쟁하

는 진보의 속도가 가히 역사적이라 할만하다. 타임지

는 ‘어떻게 동성결혼이 이겼는가(How Gay Marriage 

Won)’라는 사실적 제목으로,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동성결혼이 미국 사회 전면에 등장할 정도로 키워드

가 됐는지를 소개해준다.

동성결혼 소송이 처음 제기된 1970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 뒤 70-80년대에 미국의 각 주

는 동성결혼을 금지하거나 동성애 문제에 반감을 감

추지 않았다. 90년대는 언론, 예술, 광고 등 각 분야에

서 동성애가 봇물처럼 튀어나왔다. 영화배우 톰 행크

스가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로 열연해 아카데미상을 

거머쥐었고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IKEA)는 동성애 

부부를 광고에 등장시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론

이 동성애에 우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불과 10

여년 전만해도 미국의 여론과 법은 한국 사회처럼 혼

인을 일부일처제로, 또 부부관계를 남편과 부인으로 

나눠 명시하길 더 원했다. 2000년대 공화당은 동성애

와 낙태 등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보수진영을 집결시

키고 보수정권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미국을 달군 연방대법원의 동

성결혼 위헌 심사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위헌 심리 대상 중 하나인 동성결혼금지법

은 캘리포니아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자 이에 반대

하는 주민들이 2008년 주민발의를 통해 통과시킨 법

이다. 당시에는 국민정서법이 동성결혼을 불허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위헌 심리 대상인 연방 결혼보호법은 96년 

재선에 나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당시 동성결혼 찬

성률이 27%에 머물자 표를 의식해 다수인 동성결혼 

반대 여론에 가담한 결과였다. 

그러나 언론은 이번 위헌 심리에서 나온 대법관들

의 발언을 분석해 법적 논리로서 동성결혼은 합헌이

란 해석을 내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동성결

혼 찬성이 처음으로 50%를 넘어 이제 국민정서도 합

헌 의견을 따르고 있다. 정치적 감이 당대 최고인 클

린턴 전 대통령은 발 빠르게 17년 전 자신의 결정을 

공개 사과했다. 그리고 국무장관에서 물러난 힐러리 

클린턴까지 2016년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래서 분위기 상으론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6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 6월은 아마 평등권이 도덕적 불쾌감에 최종 

승리를 거두는 시기가 될 것이다. 어쩌면 73년 처음 

동성결혼을 금지했던 메릴랜드주가 올해 이를 허용한 

것에 지난 40년의 역사가 응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이 노예폐지에 이어 동성결

혼의 근거로 제시될 줄은 스스로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발행된 이코노미스트(The Econ-

omist)지는 동성결혼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문화적 

추세이자, 인종이나 성처럼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권

리로 받아들이는 미국민들의 정서에 경고를 보낸다

(Gender and same-sex marriage: Rank Discrimi-

nation).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받아들이는 사회

적 분위기 가속화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

그들 자신의 정치적 성공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념이나 민주적 가치로서 평등권에 근거해 동성연

애자들의 권익을 인정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정작 자

신들의 자녀들이 결혼 대상자로 동성 파트너를 데려

올 경우 흔쾌하게 이를 받아들일 부모는 아직까지 많

지 않다. 특히 이민가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이다. 과연 동성애 문제가 실제로 삶의 주변이 됐을 때 

이를 법이나 도덕적 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따라서 이번 판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앤서니 케네

디 대법관은 전통적인 결혼과 동성결혼의 역사를 볼 

때 장단점 등을 비교할 시간이 짧아서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심리가 연방

대법관들에게 미지의 바다로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데 그 끝이 환상적일 지 낭떠러지일 지 알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2013년은 동성애자 권익운동의 ‘역사적

인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취임연설에 

사상 처음으로 게이의 평등권이 언급됐는가 하면 권

익투쟁이 시작된 지 반세기도 채 안됐는데, 최종목표

라 할 수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장밋빛 전망 속에 

연방대법원 심리를 마쳤기 때문이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동성결혼’은 이제 거스르기 힘

든 사회적 흐름이 되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 합법화지

역은 워싱턴DC와 9개주다. 뉴욕타임스의 여론분석가 

네이트 실버는 2016년엔 32개주로, 2020년엔 44개주

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

결은 동성결혼의 합법화여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언

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성문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의 정의를 변경할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성찰이 계

속해서 떠오른다. 미국 사회가 동성애를 정상으로 규

정하고, 또한 다수의 세금으로 사회와 후손들에게 도

움이 안 되는 소위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똑같이 

도와주고 지지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공동체는 모

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분명한 ‘노’(No)를 표현해야 한

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상(norm)의 하

나’라고 가르치는 것은 마치 콩을 팥이라 부르는 왜곡

(perversion)이고 사회 유지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

죄악’이다. 

또한 분명히 정치적, 사법적 세계에는 한계와 제한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사법적 정당성을 부

여받으려는 동성결혼 지지자들과 오바마 진영이 받을 

수 있는 승리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

도 선포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

고 역행하면 받게 될 심판이 있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그 심판은 이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올지, 다

음 세대에 올지,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언젠가는 

인간의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점을 명

심해야 한다.

교회공동체, 분명한‘NO’표현해야 

“승리에는 반드시 대가 따른다” 

동성결혼 지지자, 오바마 진영에 선포



2년여 전에 김난도 교수는 “아프

니까 청춘이다” 라는 수필집을 내

서 20대 청년들의 아픈 마음을 울

리며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

니다. 최근에는 송호근 교수가 “청

춘만 아픈가? 50대는 더 아프다. 다

만 속으로 흐느낄 뿐”이라며 “그들

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라는 책을 

펴내어 또다시 사람들의 심금을 울

리고 있습니다. 

누가 더 아플까요? 치열한 대학

입시, 비싼 등록금, 졸업하기도 겁

나는 취업난과 높은 실업률, 불안

한 미래, 결혼도 포기하고 사회 어

두운 구석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20

대 젊은이들이 더 아플까요? 아니

면 퇴직하는 연령대, 자녀 대학 등

록금 마련에 허리가 휘고, 자녀 결

혼 자금 마련으로 뼈가 빠지고, 자

신의 노후 대책도 못 세웠는데 노

부모 봉양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대, 50대가 더 아플까요? 

그러고 보면 아프지 않은 세대

는 없습니다. 10대들은 10대들대

로, 노부모님들은 그분들대로 아픔

이 있습니다. 어찌 우리 조국뿐이

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구석 어느 

땅에 아픔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상처를 주고 받는 세상, 내가 더 소

유하기 위해 빼앗고 빼앗기며, 내

가 올라가기 위하여 밟고 짓밟히는 

사회 구석구석 어디인들 아픔이 없

겠습니까?

좋은 책들이 잠시 위로를 주지만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다시 마음은 

착잡해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으

며, 책속에서는 잡힐 듯 말 듯 희

망이 보이는 것 같지만, 고통당하

는 현실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근

본적인 해결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

습니다. 

청춘이 아파도 다 자기를 위한 

아픔이고, 50대가 더 아파도 다 자

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치유하기 위해 

남의 아픔을 짊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는 한, 세상은 결코 치유될 수 없

습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경제 환경도 

아니고 사회 구조적 문제도 아닙니

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근본 문제

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

과 죄입니다. 욕망이나 죄와 싸워 

이길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우

리는 한계상황 속에서 오직 절망하

며 탄식할 뿐입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아픔을 지고 

내가 당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

신 분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

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

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

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

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4-5).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

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힘드십

니까? 아프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어디를 살펴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감에 한숨을 쉬

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

다.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절망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목회칼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www.kcd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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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새

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

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을 통하여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

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

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하

나님을 붙잡고 부활의 능력과 신앙

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부활하지 않

으셨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

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

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

습니다.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

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

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주인 삼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

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었

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책임져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인생

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

라’(6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

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

스도는 말씀하시던 것을 성취하셨

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었습니

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람들은 

유대의 관습을 따라 장례를 치렀습

니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시신

을 관에다 안치한 후 매장하는 형식

이지만, 유대인들은 산허리를 뚫거

나 자연동굴과 같은 곳에 시신을 놓

아두는 문화입니다. 알려진 대로 예

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굴에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신을 관

에 안치하기 때문에 수의를 입혀서 

일곱 마디로 묶습니다. 그러나 유대

의 관습은 시신의 몸통을 세마포로 

감고, 머리 부분은 수건으로 감쌉니

다. 몸과 머리를 감을 때 쓰인 천이 

다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

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

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요20:6-7). 이 말씀을 어

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마치 허물

이 벗겨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쌌

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싸놓

았던 수건이 그대로 놓였었다는 것

입니다.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온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도 하

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두려워 그 옆에 있

지 않았습니다. 만일 훔쳐갔다면 어

떤 도둑이 세마포와 머리를 감싼 수

건을 그대로 놓고 몸만 빼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

은 그의 저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이것이야

말로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부

활의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놀라운 부활의 증명은 

사도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겁

이 많고 두려워하고 떨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하

기에 이르는 제자들로 변화된 것이

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

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

도의 부활은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

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새벽미명에 주님께서 부활하셨

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대로 행

하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

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

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

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

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

십니다. 다시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

와 동행해 주십니다. 나그네 인생길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

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신들을 아무

도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만했던 세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진

정 사랑해주었습니다. 서로 그런 이

야기를 하면서 터벅터벅 무거운 발

걸음을 옮깁니다. 새벽미명에 눈물

도 뚝뚝 떨어지고, 속이 너무 상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그들

을 사람대접 해주었던 예수 그리스

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이 몹시 슬펐

습니다.  ‘로마병사들이 무덤을 막

고 있으면 어쩌지? 그래도 우리라

도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부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런데 예수님의 무덤 앞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고, 그들은 텅 빈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

시고 난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

하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

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모습을 보

여주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을 믿지 못하며 그 손가락을 예수님

의 못 자국에 넣어 보아야 믿겠다고 

하자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신 일도 한 예입니다.  

무덤 앞의 돌은 예수님께서 부활

하시고 그 무덤을 나오기 위해서 굴

려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덤의 

돌은 소망 없이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터벅터벅 무덤을 향해 걸어

가고 있는 그 두 여인을 위하여 굴

려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갖 아픔이 

있습니다. 혹은 돌덩이 같은 짐을 

가슴에 얹고 살기도 합니다.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을 가슴에 

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

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돌을 굴려주

실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돌덩이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굴려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

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하여 돌이 굴려진 것이 아니라 소

망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빈 무덤을 

보여주시려고 그 돌을 굴리셨습니

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여인을 천사가 맞이하고 그들

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리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자마

자 두 여인은 기뻐 뛰기 시작합니

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

다(8-9절).  

7절에 천사는 갈릴리로 가 예수

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

사가 그리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그렇게 들었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물

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보

고 싶어 하셨으면 갈릴리까지 가서 

기다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께서는 이 두 여인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싶어 하셨습

니다. 두 여인을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예

수 그리스도, 오늘 나에게도 달려오

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소

망 없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을 향해 달

려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달려오

십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굴려주시

고,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닦아주

시며, 아픔을 위로해주십니다. 어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선포하지 않

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을 나누지 않을 수가 있

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

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와야’ 합니다(6절). 오십

시오. 어디로 와야 하겠습니까? 그 

빈 무덤으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

도의 부활의 장소로 오십시오. 그리

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대일로 만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기를 바랍

니다. 

두 번째 ‘보아야’합니다(6절). 무

엇을 보아야할까요? 그가 누우셨

던 곳을 보아야합니다. 그 빈 무덤

을 보아야합니다. 그 빈 무덤을 보

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

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곳을 

봐야합니다. 바로 나의 무덤입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살고 

때가 되면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이 

인생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서야합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가야’합니다(7절). 어

디로 가야할까요? 나의 가정과 직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

리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

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가서 그의 제자

에게 이르되’(7절)라고 했습니다. ‘

이르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증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며 

부활을 이 땅에 알리는 삶이 되기

를 축복합니다.  

“다시 사셨네”
(마태복음 28:1-10)

푸/ 른/ 초/ 장 
홍민기 목사

(호산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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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저는 이번에 북한의 신의주가 보이는 단동에서 며칠간 선교차 

다녀왔습니다.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는데 마음

이 매우 슬펐습니다. 북한은 지금 한국과 전면전을 불사하는 전쟁을 

하겠다고 야단인데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한민족의 독특한 저력을 

통해 민족 통일의 과업을 이룰 수 있겠는지요? 

-토랜스에서 이희은 

A: 우리 국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국가처럼 가슴으로 부르는 

민족입니다. 이런 남북이 분단된 민족은 이 지상에 유일하게 남북한, 한

반도뿐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순리이고 그 통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

다. 우리 한민족의 통일은 불시에 올 것이고 그리고 통일은 다니엘서처

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 시간을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찬란한 민족의 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입니다. 저도 이 미국에 와서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하루도 통일을 위

해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과거 김교신 선생이 늘 강조한 것처

럼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꿈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민족의 봄이 오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에게 몇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한경철 박사가 “한국인의 숨은 자산”이란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정치적 미성숙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은 왕정에서 일본의 식

민지배를 경험하고 전쟁과 가난, 군사독재정부를 경험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뿐 아니라 정치도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김종훈 씨의 예를 보더라도 아직 한국민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포용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인재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포용

하는 정신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

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저력, 즉 국민력을 기르

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경철 박사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숨어 있는 우리의 자산 즉 한민족

의 삼천성-몽골족의 기상, 동이족의 지혜, 기예, 두뇌, 교육 그리고 배

달민족의 심성을 하늘로부터 받은 특이한 민족입니다. 이 한민족 삼천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인류 최고가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지

혜의 민족 덕성 높은 온정의 민족, 심덕이 최고인 예절을 아는 민족입

니다. 우리는 몽골족의 기상 몽골 기질이 있는 민족이기에 교육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전만 제시하면 어느 민족보다 열화와 같이 일어나

는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2002년도의 월드컵과 같은 예를 

보아도 한국인의 국민적 저력을 알 수 있습니다. 토인비도 역사학자적 

안목으로 세계의 미래국가로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이 미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과거 미래학자들이 한국이 몇십년 후에는 일

본을 앞지를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현재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

다. 한국은 IT산업의 강국이 되어 세계에 우뚝 서고 일본을 제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전술핵을 가지고 위협하며 전면전 불사 

서울 불바다 등으로 역사이래로 최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

저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위기를 막아주시고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생

기지 말아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어서 슬기롭

게 이 어려운 국난을 잘 극복하고 역사에 남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도

록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혜와 통찰력위해 기도해야 

이제는 경제적 비즈니스가 아니라 “가치관 전

쟁”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의 선포들! 스타벅

스 커피를 마실까? 칠 필라 샌드위치를 먹을까? 

의 질문이 더 이상은 아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이 세대의 

풍속중의 하나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길목과 

사거리에 자신들의 커피숍을 세우겠다는 회사

의 목표를 가지고 태동한 스타벅스는 정말 자신

들의 목표처럼 꽤 많은 샤핑몰과 거리에서 우리

의 눈에 띈다. 왠지 커피를 마신다면 스타벅스

에서 마시는 것이 쿨(cool)해 보이는 그런 의식

마저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다.

커피숍과 커피 맛은 쿨 할지 모르지만 그 회

사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입장은 우리 그리스

도인에게 전혀 쿨 하지 않다. 이것이 현대인과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와 커피 맛들

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스타벅스를 이제 그리

스도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커피숍으로만 봐서

는 안되는 이유이다.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원하

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마시는 것은 어

디까지나 개인적인 선택이고 자유라고 주장하

기 전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커피숍 선택이 단

지 개인적인취향의 수준을 넘어선 문제라는 것

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스타벅스의 사장인 Howard Shults가 지난 3

월 중순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스타벅스 회사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못 박아 사람들

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래는 스타벅스의 사장 

Howard Shults가 Tom Strobhar이라는 한 크

리스천 주주의 질문에 답한 내용의 일부분을 정

리한 것이다.      

“스타벅스 커피는 경제적 입장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입장에서도 비즈니스의 방향을 결정한

다. 그러므로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전통결혼을 

지지 하는 주주들과 사람들은 스타벅스 주식을 

팔고 다른 데로 가도 상관없다. 또한, 그들이 스

타벅스 커피를 사지 않아도, 안 마셔도 상관없

다. 스타벅스가 동성결혼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지하며, 사회 여러 평등에 대한 법안들을 지

지하고 대대로 후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스타벅

스의 신조와 가치관에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스타벅스의 목적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들을 수용하는 것이

기에, 회사적으로 동성애자들을 계속 후원하며 

지지할 것이다”    

지난 21일, 시애틀에서는 스타벅스 주주들의 

연례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Tom Strob-

har 라고 하는 크리스천 주주는 스타벅스 비즈

니스 수입이 작년에 비해 떨어진 것에 대한 우

려를 표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스타벅스

에서 계속적으로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지지

하고 있는 것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우려하는 사

회이슈들을 옹호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말하였다. Tom의 의견에 대한 스타벅스 사장

의 대답이 이번에 더 크게, 모든 동성애 단체들

에게 칭송을 받기시작하며 많은 미디아의 주목

을 받았다.    

한편, 동성결혼과 반기독교적 가치관들

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가장 큰 기독

교 단체들인 NOM(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 FRC(Family Research Council), 

AFA(American Family Association) 등은 이번 

일로 인해 스타벅스 사장의 목표가 단지 경제적

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현재 사회에서 가장 혼돈스런 이슈에서 동성애

자들의 편에 선 것에 매우 큰 유감을 표시했다.  

NOM은 계속 “스타벅스 커피를 버리라”와 홈 

디포(Home Depot)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펼

치고 있으며, 다른 기독교 단체들 또한 힘을 모

아 이일에 동참하고 있다. 기독교 단체들이 이

런 업체들을 향해 불매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는 더 이상은 비즈니스만의 문제가 아닌 “가치

관의 전쟁”으로 변해 스타벅스같이 큰 커피회

사가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건강하지 않

은 결혼관, 비정상적이고 혼돈스런 성정체성들, 

건강하지 못한 가족관을 자신들의 커피와 함께 

판매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들이 벌여 

들인 수입으로 후원까지 대대로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세상에서 자신의 돈이 낭비되거나 허비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자신의 돈

이 자신의 가치관과 상반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

는 단체를 후원하는데 쓰여지는 것도 원치 않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단골 고객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크리스천 단체들이 스타벅스와 홈 디포를 향

해 벌이는 불매운동은 어떤 기업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벌이는 운동이 아닌, 오히려 그들의 수

익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쓰여지기를 바라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

라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벌이는 운동인 것이다.  

단지 내가 어떤 커피를 마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

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삶의 모든 영

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

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또한 분별하고 살아

야 할 때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잠들게 하고 그 

사이에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사는 지금 우리 자

녀들, 다음세대들에게 ‘세상의 편에 서느냐 하

나님의 편에 서느냐’의 질문에 있어서 로마서 

12:1-2절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속에

서 빛과 소금으로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믿

는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

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어떤 커피를 마실 것인가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말씀대로 사는 분별 가져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까 칠 필라 샌드위치를 먹을까?

Siren from Greek mythology(사이렌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리스의 신화에서 나온 여신상

을 카피해 만든 스타벅스 로고 의미는 “강력한 집착, 중독, 죽음”. 더 자세한 설명은 TVNEXT.

ORG에서 찾으세요)



지난 주말에는 한국의 유시민이

라는 한 정치인이 정계 은퇴 후 가

진 첫 인터뷰 내용이 매우 인상적

이었다. 필자는 이 정치인의 두 가

지 발언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

꾸어 보았다.  유시민 씨 발언 첫 

번째: “힘들어도 전망이 보이면 계

속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졌어요. 정당혁신, 참여민주주의, 

정책결정이 일어나는 정치를 목표

로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안됐고 

될 가능성도 안 보이니까 저는 졌

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필자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꾸어본 내

용: “힘들어도 전망이 보이면 계속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 

자신에게 졌어요. 예수님 닮고자 부

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삶, 모

든 일에 참되고, 모든 일에 옳고, 모

든 일에 경건하고, 모든 일에 거룩

해보려고 10년 혹은 20년 혹은 30

년 혹은 그 이상을 달려왔어요. 그

런데 안됐고 될 가능성도 안 보이

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완전히 졌

습니다. 인정합니다.” 유시민씨 발

언 두 번째: “너무 늦어버리기 전

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 

필자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꾸

어본 내용: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찾고 싶어서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종교활동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떠

납니다.”   

현대 기독교의 왜곡된 모습 중의 

하나는 ‘기독교의 최우선은 그리스

도의 가르침’이라고 여긴다는 사실

이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

스도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전하

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또한 열심히 착하게, 선

하게, 그리고 덕스럽게 잘 살아 보

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이해를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

은 가르침이 주어지고 그 가르침대

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현재 당신의 삶에 가져다준 결과는 

무엇인가? 만족할만한 수준인가? 

유시민씨가 한국 정치권에 실망을 

하고 그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는 

졌다고 선언했다면 당신은 그리스

도의 가르침대로 매일 생활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패

하고 있는 모습 앞에서 이제는 당

신이 당신 자신에게 졌다라고 선언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필자가 전하

는 말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의 무용론을 펼치는 것이 절대 아

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지속

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또한 그리스

도 그분이 행하신 구속 사역을 지

속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감명 받은 

가르침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

하는 행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이다.   

일년 365일 내내 그리스도가 누구

시며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

한 복음의 핵심을 소홀히 한 채 윤

리나 도덕 그리고 현실생활이 중심

이 된 적용적인 가르침을 듣는다면 

삶이 표면적으로는 꽤 괜찮은 모습

으로 바뀔지는 모르지만 내면의 본

질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국의 손봉호 교수님이 1987년도

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조

직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와 성도의 

깨끗한 도덕성을 끌어올려 보겠다

고 야심차게 25년을 실시해왔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손봉호 교수님

이 25년 동안 펼친 기독교윤리실천

운동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습니

다”라고 평가하였다. 25년 동안 얼

마나 많은 수고를 했었는가? ‘깨끗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순결해

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

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가르

침과 교훈과 권면들과 슬로건들이 

있어왔는가? 그런데 현실은 어떤

가? 오히려 더욱 더러워지고 더욱 

부정직해지고 더욱 불순결해진 것 

아닌가? 이것이 완전히 실패했다

는 손 교수님의 말의 의미가 아니

겠는가? 왜 그럴까? 윤리도덕 적용 

설교가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가? 그래서 더욱더 윤리, 도덕, 적용 

설교를 전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가? 그렇다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계

속 달려보라. 거기에는 결코 소망

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형

식적인 종교생활을 중단하고 떠나

야겠다고 은퇴선언을 하면 어떻겠

는가?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이메일: newsong636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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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88% 성경 소지...

미국인의 88%는 성경을 

갖고 있으며, 66%는 성경

이 지닌 가치를 공립학교

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여

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

독교 전문 리서치업체 바

나그룹이 미국 전역의 성인남녀 20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28일 바나그룹에 따르면 종교가 

없거나 무신론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59%가 성경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경이 미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음

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경 소지자는 평균적으로 집

에 3.5권의 성경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성

경 소지자 4명 중 1명은 성경을 6권 이상 갖고 있다

고 답했다. 

“성경은 신성한 문헌”이라고 밝힌 비율은 80%에 

달했으며, 66%는 성경이 사회에 필요한 도덕적 원

칙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꼭 가르쳐야 한

다고 답했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과 유대교 율법

인 토라가 신성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8%와 4%

에 불과했다. 

지난 3일부터 히스토리채널을 통해 방영된 미니시

리즈 ‘더 바이블’은 시청자가 1300만명에 달할 정도

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성경 이야기를 압축

한 이 드라마를 크리스천들만 보는 게 아니라 비기독

교인의 27%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영향

력이 조금씩 약화되는 조짐도 보인다. “성경에는 인

간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담

겨 있다”는 응답은 2011년 75%에서 올해 66%로 감

소했다. 또 “성경은 사람이 쓴 교훈적인 책일 뿐”이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은 10%에서 17%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처럼 미국인 대부분이 성경을 신성

하게 여긴다고 말하지만, 세속화된 사회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 동성애

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인이 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

법의 위헌 여부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동성결혼 합법

화에 대한 현지 여론은 반대가 많았던 10년 전과 달

리 찬성이 우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바나그룹 대표 

데이비드 키너만은 “미국인 대다수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만, 성경의 가르침들을 다문화 사회 속에서 제

대로 적용하는 법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빌리 그레이엄 영화‘나의 희망 미국’

빌리 그레이엄(95·사진) 목사

의 새로운 메시지를 담은 다큐

멘터리 영화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하는 나의 희망 미국(My 

Hope America with Billy Gra-

ham)’이 오는 11월 미국 전역에 

공개될 예정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손자 윌 그레이엄(38) 목사

는 1일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할아버지는 

매일 20분씩 촬영하는 등 당신의 95번째 생일인 11

월 7일 즈음에 공개될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고 전했다. 윌 목사에 따르면 ‘나의 희망 미국’은 11월 

미전역에 TV로 방영되고 DVD로도 나올 예정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예전처럼 대규모 집회를 열

어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신 TV나 DVD를 통

해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과 만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가 2002년부터 제작한 ‘나의 희망’ 시리즈는 ‘마태 작

전’으로 불린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모든 크리

스천들이 믿음 없는 친구나 이웃을 집으로 불러 ‘나

의 희망’ 시리즈를 함께 시청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

이다. 빌리 그레이엄 복음주의협회에 따르면 ‘나의 희

망’ 시리즈는 2002년 엘살바도르를 시작으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등 57개국에서 방영됐으며, 이를 통

해 1000만명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윌 목사는 최근 극동방송 초청으로 방한했을 때 “

할아버지는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휠체어에 의지하

고 있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명철해서 올가을에 출간

할 ‘구원(Salvation)’이란 제목의 책을 구술하고 있다”

고 근황을 전했다.

새 교황, 동성결혼‘해결사’역할 주목

첫 예수회 출신 교황으로서 교

회 안팎의 개혁을 이끌 것이란 기

대를 받고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

는 동성결혼을 비롯한 사회적 이

슈들에 관해 과연 어떤 태도를 보

여줄까. 권위적인 이전 교황들과 

달리 소탈하고 서민적인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보수적인 로마가

톨릭교회의 교리를 받들어야 하는 

수장으로서 그의 행보를 예단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추기

경이던 시절 첨예한 논란을 빚었던 동성결혼 문제에 

대처했던 사례에 비춰 앞으로도 ‘해결사(deal maker)’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고 인터내셔널헤

럴드트리뷴(IHT)이 21일 보도했다.

IHT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아르헨티나 정부

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

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아르헨티나에서 이 법

안은 도입 초기부터 큰 논란이 됐고, 아르헨티나 가톨

릭교회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호르헤 마리오 베

르골리오 추기경(현 교황 프란치스코)도 신자들에게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가두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주교들과의 사적 회의에서는 예상외의 발언

을 내뱉었다는 후문이다. 동성결혼(same-sex mar-

riage)은 안되지만 동성간 결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동성결합(civil union)은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가톨릭교회의 공식 입장과 대비되는 이 발언에 주교

들은 당황하고 격분했다. 하지만 추기경의 의중을 이

해하는 사람들은 “당시 추기경은 솔직하게 이 문제를 

두고 타협을 원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교황의 전기작가인 세르지오 루빈은 “추기경은 동

성결혼 허용법의 통과를 앞두고 ‘그래도 덜 악한 것’

이라며 동성결합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사회

와 좀 더 대화를 하자는 쪽에 내기를 건 것”이라고 말

했다. 동성애 권리를 주창하는 신학자인 마르첼로 마

르케즈는 “동성결혼이 논란이 됐을 때 추기경에게 강

경한 어조로 서한을 보냈는데 한시간도 안 돼 연락이 

와 놀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추기경은 동성

애자들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내 의

견을 매우 존중하고 경청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 이슬람성직자 송환소송 패소

본국 송환을 피해 영국 정

부와 법정 다툼을 벌여 온 요

르단 출신 급진 이슬람 성직

자 아부 카타다가 항소심에

서도 이겨 추방을 피하게 됐

다.

런던 항소법원은 27일정부

에 대해 카타다의 요르단 송환을 금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테러 혐의로 요

르단에서 기소된 카타다가 본국에 송환되면 고문으로 

얻은 증거 사용 등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카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내무부는 8년 가까이 이번 송환 작업에 매달렸

으나 지난해 11월 영국 특별이민항소위원회(SIAC)의 

송환 중지 판결로 마지막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내

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였다.

영국 정부는 지난 9일에는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카타다를 재수감해 송환 집행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패배로 조만간 카타다를 다시 풀어주게 

됐다. 내무부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즉각 공개하지 않

았다. 1993년 영국으로 망명한 카타다는 요르단에서 

두 건의 폭탄 테러를 기획한 혐의로 1998년 궐석 재

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영국에서는 2002년 

반(反) 테러법에 따라 처음 체포됐으며 이후 2005년

부터 강제 송환을 피해 영국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

여 왔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종교생활로부터 은퇴 합시다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휴스턴 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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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몬/모압(Ammon/Moab) 

암몬 지역

일반적으로 암몬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이고, 동쪽 경계는 시리아 

사막, 남쪽 경계는 아르논 강, 북쪽

은 얍복 강으로 본다. 출애굽한 이

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뒤 

아르논 강으로부터 사해의 북단 끝

까지는 르우벤 지파(수13:15-23), 

사해 북단으로 부터 얍복 강까지

는 갓 지파(수13:24-28)가 과거 

암몬 족속의 땅을 대부분 분배 받

는다. 그때 암몬 족속은 현재의 요

르단의 수도 암만, 즉 랍바를 중심

으로 동편의 땅 일부를 차지하고 

남게 된다.

암몬 고원: 길르앗 아래쪽에 있

으며 암몬은 얍복강 상류에 있는 

길이 32km, 폭이 16km정도 되는 

분지에 있는 4각형의 소왕국이었

다. 중앙의 넓은 계곡에는 얍복강

이 흘러서 개간이 가능한 넓은 땅

이 있었고, 건조한 사막의 경계지

역에 있었기 때문에 농업과 목축을 

함께 했다. 

암몬의 시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로 성서에 따르면 롯의 

두 딸 중 한 명은 암몬의 시조가 되

고, 또 한 명은 모압의 시조가 됐다

고 한다. 암몬은 ‘내 백성의 아들(

벤암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

으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족속

들의 가나안 진입과 관련해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 여러 중요 도시

들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다(민

21:24-35, 신2:19-37). 르우벤과 

갓의 땅으로 현재 요르단 땅이다. 

해발 900mm에 위치, 길이 60km, 

넓이 40km의 밀과 보리가 생산된

다. 강우량은 250mm로 많지 않은 

편이다. 모세가 마지막을 맞이한 

느보산이 이 지역에 속한다.

주요 도시로는 지금의 암만(요

르단의 수도), 랍바가 있다. 요단

의 동편 모압의 북편인데 그 수부

는 랍바다(삼하11:1, 겔25:5, 암

1:41). 주민은 성격이 잔

인무도해 싸움을 좋아

하고 원수의 눈을 빼는 

일과 잉태한 여인의 배

를 가르는 일을 했다(삼

상11:2, 암1:13). 

랍바는 옛 암몬족속

의 도시로 오늘날의 요

르단의 수도인 암만과 

동일시되고 있다. 다윗

도 랍바를 정복하고 암

몬 족속을 지배했었다. 

모압 고원: 암몬 고원 

다음에 있는 곳이다. 모

압은 바로 사해 동부에 

있는 고원지역인 이곳

은 남쪽은 세렛 시내로 에돔과 접

해 있고, 동쪽은 사막지대이며, 북

쪽은 아르논 강의 북쪽 40-50km

지점에 있는 메드바, 헤스본 부근

에 있는 지역이다. 바산, 길르앗, 암

몬 등 북부 트랜스 요르단은 토지

가 비옥하고 일정한 강수량이 있어 

삼림과 농경지를 볼 수 있으나 모

압 지역부터는 강우량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삼림은 목재로 쓸 수 없

는 관목뿐이다. 초원이 많아 모압

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농업보다는 

목축업이 성행했다(왕하3:4).

모압은 롯과 롯의 큰딸 사이에

서 생겨난 아들의 후손(창19:35-

37)으로 “아비로 말미암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창19:35-37, 창

19:36). 현 이스라엘 사해 동쪽 요

르단 지역에 살던 서셈족 계열의 

민족으로 구약 때부터 등장해 오

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으

로 알려진다. 사사기 시기에는 모

압 땅에 살다가 과부가 되어 베들

레헴에 돌아온 이스라엘 여인 나오

미의 둘째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의 

지주 보아스와 결혼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도 했다.

모압 지역의 경계는 서쪽은 사

해, 동쪽은 사막지대, 남쪽은 세

렛 강, 북쪽은 아르논 강이나, 성경

은 종종 모압 북쪽의 여리고 맞은

편 평지를 일컬어 ‘모압 평지’라고 

부른다(민:21:12-14, 20, 22:1, 수

13:32). 산지는 주로 해발 900m이

상 되는데, 이러한 고산 지대는 겨

울철에 풍부한 습기로 인해 포도와 

농사에도 적절할 뿐만 아니라, 좋

은 목초지를 형성하여 목축에도 적

합한 곳이다. 

4. 에돔(Edom, Mt.Seir)

해발 1450-18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원의 길이는 약177km이

다. 에돔(Edom)은 현 이스라엘 남

쪽 지방 사해 주변과 현 요르단의 

산악 지방에서 살았던 고대 민족으

로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형 에서

를 시조로 본다. 홍해를 통해 무역

을 했다. 밀, 포도, 무화과, 석류, 감

람의 주산지이다. 주요 도시로는 

보스라, 페트라, 부논 등이 있다.

에돔 고원

모압 고원 아래 있는 에돔은 트

랜스 요르단의 최남단 지역으로 세

렛 시내에서 남쪽 아카바 만에 이

르는 이곳은 높은 산악지대로 창

14:6에서 이곳을 세일 산이라고 

불렀다.

세렛 시내 연안은 해발 1,300m

에 달하는데, 세렛 시내 남쪽부

터는 다시 급격히 높아져서 해

발 1,500m가 넘으며, 때로는 해

발 1,600m이상 되는 곳도 있다. 

평균 1450-1200m이며, 최고봉은 

1736m에 이른다. 그러나 에돔의 

동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아라

비아 사막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 

에돔은 바위가 많고 험준한 산악

지방으로 사해 남단에 위치한 제러

드 강부터 시작해 사해와 홍해까지 

연결하는 큰 골짜기 아라바의 양편 

연안으로 아카바 만까지 뻗어 있었

다. 에돔인들은 연합 이스라엘 왕

국의 사울과도 전쟁을 벌였고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이 여러 이민족

들을 정벌할 때 8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신하가 됐다. 

에돔인들의 반란으로 그 지역은 

40년 동안 소강상태에 빠졌고 아

먀사 왕이 반란을 진압하고 그 지

역을 회복했으나 곧 다시 반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기원전 736년경

부터는 아시리아 제국의 조공 국가

가 됐으며 이후에도 계속 유다 왕

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기원전 586

년경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

에게 멸망당하면서 전쟁이 종결됐

고 신약시대에 이르자 에돔은 유

다 남쪽을 침공해 이두매 사람들

이 됐다. 

이스르엘(Jezreel)

 

길보아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이

스르엘은 잇사갈 지파에게 분배가 

된 가나안시대 때부터 있었던 도

시였다(수19:18). 사울은 블레셋

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

곳에 그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솔

로몬은 이스르엘을 그의 왕국의 

다섯 번째 행정구역에 예속시켰다

(왕상4:12). 

오므리 왕가의 아합왕은 이 도시

를 크게 증축해 북왕조 이스라엘

의 겨울별궁을 삼았다(왕상18:45; 

21:1). 아합왕은 이스르엘의 별궁

을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 근처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적으

로 차지하려고 그 주인 나봇을 살

해한 적이 있다(왕상21장). 아합이 

나봇을 살해한 피의 대가로 아합은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이곳에서 모

두 살해당했다(왕하10:7, 11). 

이스르엘은 기원전 722년 앗수

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보낸 군

대에게 파괴당하면서 이스라엘 역

사 속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

했다가 헬라시대부터 사람들이 다

시 모여 살게 된 이곳은 중세 때까

지 그 명목을 계속 유지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산지는 갈멜 산맥 아

래 남북으로 65km, 동서로는 약 

56km 정도 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

은 구약시대 에브라임 지파(남쪽)

와 므낫세 반 지파(북쪽)가 살던 지

역이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는 유대인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

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살았다. 이곳

은 테라 로사(terra rosa)라고 부르

는 비옥한 토양과 충분한 강수량

(600-700mm)으로 농사짓기에 적

합했으며 에발 산(940m)과 그리심 

산(881m)이 있고, 유다 산지와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해발 1,016m

에 이르는 바알 하솔 산이 있다. 

중앙의 세겜을 중심으로 남쪽에 

에브라임 산지와 북쪽 므낫세 분

지로 나누어졌다. 에브라임 산지는 

므낫세 분지보다 높은 곳에 있으며 

해발 600-900m의 높은 산악지대

였다. 동쪽과 서쪽은 급경사가 있

어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어서 침입

해오는 적을 막기에는 매우 유리했

다. 이곳에서 요단 계곡으로 흘러

내리는 골짜기에는 여리고로 가는 

교통로가 있었다. 

므낫세 분지는 북동쪽에 길보아 

산맥, 북서쪽에 갈멜 산맥, 그리고 

남쪽에는 에브라임 산맥으로 둘러

싸인 분지였다. 그러나 완만한 구

릉이 많고, 구릉과 구릉 사이에는 

상당히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주요 도시로는 미스바, 벧엘, 실로

등 주요 도시들이 족장의 도로를 

따라 있었다.
<끝>

[편집자] 4월 9일부터 시작되는 

본지 주최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에 앞서 연재된 ‘미리 가보는 성지

순례-예수님의 발자취’는 이번 호

로 마치고 제 1430호부터는 “성지

순례-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를 연재할 예정이다. 독자여러분

의 지속적인 애독을 바란다.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예수님의 발자취 (13)

부활절을 맞아 대다수의 자녀

들은 봄방학(Spring Break)을 갖

는다. 이때를 맞아 삶의 좋은 추억

을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추억이든, 쓰라리고 가슴 

아팠던 추억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추억이 있다. 좋은 추억들은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시절을 당하더라

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

준다.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추억

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중 하나이

다. 여기에 때로는 기막힌 비극이 

저장 될 수도 있지만, 따스함과 아

름다움, 희생, 그리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수집해놓은 곳

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아

내들은 가정주부라고 하기보다 박

물관에 추억들을 수집하는 박물관

장이라 해야 할 것이다.

아동심리학자들은 아동기를 행

복하게 지낸 사람들은 전체 인생

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이야

기한다. 나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

의한다. 그러므로 아동기나 유아기

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삶

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추억은 그저 

우연히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박물

관을 설계하는 것과 똑같이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택되어져야하며 예산이 

세워져야하고 적합한 양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낭비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한 저명하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

은 적이 있다. 세 자녀를 두고 계셨

는데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

고 자녀와 아내는 뒷전이셨다고 한

다. 견디다 못한 어느 날 사모님께

서 남편을 납치하다시피 하여 아이

들과 여행을 떠나셨다고 한다. 목

사님은 그곳에서 며칠 동안 아이들

과 낚시도 하고 모처럼만에 가족들

과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한

다. 특히 첫째, 둘째 아이보다 막내

아들과 재미있게 놀아주셨던 모양

이다. 그 후 자녀들은 모두 장성하

여 제각기 다른 도시에 살게 되었

는데, 목사님께서 업무로 첫째 둘

째 자녀들이 사는 도시에 가셔도 

전화통화 정도만 하게 된다고 한

다. 왜냐하면 그들과 쌓아두었던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만나서

도 할 말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

다. 그러나 막내의 경우는 달랐다. 

막내가 사는 도시에 가면 거리가 

멀어도 가정을 방문하기고 머물기

도 하신다고 한다. 만나면 늘 “아!, 

그때 아빠와 내가 낚시하던 일!”

로 시작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때의 재미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워가신다고 했다. 그

렇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된 아름

다운 추억은 우리들로 하여금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며, 관계를 만

들어주기도 한다. 특히 자녀가 어

릴 때 부모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하

여 만들어주신 소중한 추억들은 자

녀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불러 일

으켜 줄 것이다.

모처럼 만에 갖는 휴일에 그동안 

바빴던 일과를 뒤로하고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한 두 

시간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때론 어린 자녀를 둔 경우는 엄마 

아빠가 그들의 가장 좋은 장난감이 

되어(?) 비벼보고, 만져보고 놀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어둡고 싸늘한 바깥 날씨에도 집

안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까르르 숨

넘어가 듯 웃는 소리와 간간이 들

려오는 부모님의 소리, 그리고 저

녁식사시간의 맛있는 음식냄새는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

게 해준다. 즐겁고, 사랑스럽고, 평

안한 분위기는 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다. 그렇다. 우리 주변의 어떤 

가정을 떠올리면 왠지 입가에 미소

가 번지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

며 힘을 부여받는(empowering) 

가정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왠지 

쓸쓸하고 집을 생각만 해도 마음

이 무거워지며 힘을 공급해줄 수 

없는 가정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이렇

게 힘을 부여받는 가정공동체가 되

도록 휴가철이나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기

를 바란다.  
▲ 이메일:

familykum@gmail.com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추억의 박물관

 가정사역 칼럼



성품칼럼

기쁨의 성품으로 사랑을 말하세요.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어느 날 펼쳐본 일간지에서 ‘우리나라도 고독사 시대가 다가왔다’는 기

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인가구의 대표적인 심리상태는 아무리 외로워도 

다른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사의 내

용은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이모(32)씨가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상태였

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시원 쪽방에서의 웅크린 삶과, 옆방의 사람이 죽어

도 전혀 알지 못하는 현시대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하단에는 ‘김정일 진짜 위기는 젊은 군인들!’이라는 큰 제목의 글

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군대 내 식량 공급마저 줄거나 

중단되면서 북한의 군 집단이 언제 반정부 세력으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남북한의 불안한 현실을 보도하는 내용 이였습니다.

신문을 한 장 넘기니 양주의 한 고교생들이 개 10여 마리를 무참히 살해

했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고교생들이 개들을 훔쳐 고통스럽게 

죽이며 그 참혹함을 즐기는 병리적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는 가출 청소년의 탈선 1번지로 빈집의 문제를 가시화한 기

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11일 화성의 빈집에 불이 났는데 한 여중생의 

시신이 화재로 탄 매트리스 위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출해 

6개월 동안 빈집에서 지내다가 결국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당혹스러운 현실

입니다. 하루의 일상을 담은 일간지의 기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

거운 삶의 무게가 지금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봐야 할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을

까? 이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길 바라고 계실

까?’ 의문점을 가지고 시끄러운 현실을 멀리 한 채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

해 보았습니다. 살며시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의 울림으로 들려왔습니다. “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들을 이 땅에 심으시리라”(렘32:41). 아! 주님은 패역한 이 시대를 꾸짖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끄러운 세

상을 향해 이 땅에 그들을 다시 심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셨습

니다.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복을 주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분 앞

에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참된 안도감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기쁨이

란 말의 의미는 ‘마음이 즐겁고, 벅차오르며,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찾을 수 없지요. 그래

서 사람들은 점점 더 우울한 상황을 선택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고독

한 섬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지요.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

을 유지하는 태도’(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라고 필자는 기쁨의 정의를 내

려보았습니다. 기쁨은 상황이 좋을 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

다.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기쁨의 본질입니다. 기쁨의 성품은 주님처럼 마음과 정신을 세

상에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쁨

으로 복을 주려고 결심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나의 현실을 사랑

하는 자세가 바로 기쁨의 성품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

다”(시37:4)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로 기쁨의 성품을 누릴 수 있

습니다. 기쁨은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책

임지고 계신 그 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성품입

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바로 그 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

렘33:9)여전히 우리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복된 희망을 선포하

면서 창조주로서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기쁨의 성품으로 사랑을 표현

해 봅시다.  

   

“기독교 신자로서 한 말씀드립

니다. 인간 역사 6000년이라~? 마

치 지동설을 듣는 착각이 들었고 

달을 바라보며 계수나무, 토끼 얘

기를 듣는 것 같군요. 우리의 과학

이란 걸 마치 삼류 쓰레기처럼 취

급하려는 성경무오설에 심취되어

있는 신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 창조과학칼럼을 읽은 한 장

로님으로부터 온 이메일 중 일부

다. 

현재 성경에 대한 확신을 떨어

뜨리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지구

의 역사가 불과 수천 년이란 주

장이다(Already Gone, Master 

Books). 실제로 성경을 불신하기 

시작한 출발점은 이 오랜 역사였

다.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믿

음(사실로 확인된 과학이 아님) 때

문에 성경의 처음 11장을 신화로 

만들어버린 창조이론들이 나왔고 

진화론도 나왔다. 이 진화론은 역

으로 수십억 년의 역사를 더욱 공

고하게 만드는 일등 공신이 되었

다. 그 새로운 창조이론들도 크리

스천들의 마음속에 그런 일을 하

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 수명과 족보, 노아홍수와 바

벨탑 사건 등의 기록이 계수나무

와 토끼 이야기처럼 지어낸 아득

한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었을 것

이다. 

1. 지구 나이 연구의 한계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가늠

해본 방법들은 실제로 100가지가 

넘는다.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연

대를 가늠해 볼 때 몇 가지를 빼

고 거의 대부분의 방법들은 45억

년보다 훨씬 젊은 연대가 나온다. 

그러나 젊은 혹은 오랜 연대를 보

여주는 그 어떤 측정방법도, 암석

의 성분을 측정하거나 혈당을 측

정하는 것처럼, 확실하고 절대적

이지 않다. 후자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볼 수 있는 일(실험과학)이

지만 전자는 다시 확인할 수 없는 

지나간 일(역사과학)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확실한 연

대는 전지전능한 증인이신 하나님

만 말씀해주실 수 있다.

2. 과학적 증거와 해석

창조과학자들은 젊은 지구에 대

한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억 년을 부정하는 증거들을 보아

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

들은 그 증거를 이해하고도 성경

이 말하는 젊은 연대를 받아들이

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증거 자

체가 말을 해주지 않으므로 그들

이 그 증거들을 달리 해석해버리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은 자기들이 관찰하지 못

한 과정들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

한 가정들과 시나리오들을 만든

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나이를 논

할 때도 출발점과 논의과정에 들

어가게 되는 가정들이 매우 중요

하다. 출발점과 가정이 다르면 자

연히 증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

기 때문이다. 세상 과학자나 성경

을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출발

점은 사람의 생각(과학)이다. 그러

나 과학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므

로 거기에 근거한 해석은 당연히 

자주 바뀌게 되고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창조과학자의 출발점은 항

상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

씀인 성경이므로 증거들을 더 바

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성경은 하나님의 증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현재

와 과거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세계

관의 기초다. 사람이 쓴 모든 문서

들은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

감으로 된 성경은 오류가 없다. 앞

에서 언급한 어느 장로님의 시각

에서는 성경이 오류투성이로 보였

는데 그것은 잘못 된 과학을 근거

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다. 성경

이 과학책이 아닌 것은 맞지만 거

기에 적힌 과학적인 언급이나 역

사는 틀림없는 사실이란 것이 이

미 충분히 증거되었다. 6000여 년 

전에 지구와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설명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

는 일이다. 

성경 이외에 그 어떤 종교에서

나 과학책에서도 과학법칙(열역

학 제 1법칙과 2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물질의 시작을 설명하지 못

한다. 절대 무에서 무엇인가를 창

조했다고 주장하는 종교도 없고, 

존재의 법칙인 열역학 제 1법칙 

때문에 창조를 제외하면 에너지(

물질)의 시작을 설명할 과학적 가

설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물질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성경은 하

나님이 그 창조자라고 주장한다. 

성경(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창조과학자들

은 이 세상에 그 증언에 합당한 움

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이 널

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젊은 지구의 과학적 증거 10

가지

바다 바닥에 아주 적은 양의 퇴

적물, 여러 층이 함께 휘어 있는 지

층들, 화석 속에 들어있는 생체조

직, 희미한 태양,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구 자기장, 암석 속의 헬

륨가스, 화석과 석탄과 다이아몬

드에 있는 방사성탄소, 단주기 혜

성, 아주 적은 염도의 바닷물, 고

대 박테리아의 DNA. 이상의 증

거 10가지를 통해 성경 속에 들어

있는 불과 수천 년의 젊은 지구가 

사실임을 차례대로 전해드리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젊은 지구

의 증거들은 부지기수로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 10가지

만 골랐을 뿐이다(이 내용들은 미

국 창조과학회의 Answers 최근호

(vol.7 No.4)에 있는 주제들로 필

자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편집/

번역/추가한 칼럼들이 될 것입니

다). 

5. 지구의 나이의 중요성

과학자들의 말이 성경보다 더 

확실하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쓰여있는 

것 중에 과연 무엇을 확신할 수 있

으며, 그 확신은 바른 확신일수 있

을까? 

오랜 지구의 나이는 성경의 처

음 11장을 신화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

의 처음 11장의 사실들 때문에 인

류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

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 그러므로 이 사실들이 신화처

럼 느껴진다면, 복음은 절대적인 

필요가 아니라 있으면 좋은 것 혹

은 죽음 이후에까지 복을 받으려

는 또 다른 탐욕이 되고 말 것이다. 

죽음으로 점철 된 오랜 진화역사

가 사실이라면 인류 이전에 죽음

이 있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

이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죄

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게 된다. 이런 문제 외에도 오랜 

지구 역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품이 몹시 왜곡되고 성경은 서

로 모순되는 책이 되어버린다.

지구의 나이는 불과 수천 년 밖

에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사실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에는 

이 오래되지 않은 증거들이 있어

야 할 것이다. 지질학에서, 생물학

에서, 고생물학에서, 그리고 천문

학에서 우리는 그런 증거들을 찾

을 수 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32. 젊은 지구에 대한 10가지 과학적 증거:

(1) 젊은 지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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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바닥 극소량의 퇴적물 등 10가지가 젊은 지구 증거

오랜 지구는 창11장을 신화화시켜 그리스도 대속 불요화 



뉴저지교협(회장 박상천 목사)이 

후원한 설교클리닉이 지난 25일 뉴

저지 베델연합감리교회(담임 정성

만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교수 임장기 목사(뉴저

지코너스톤교회 담임)로 ‘이야기 

설교’와 ‘이야기식 설교’의 차이점

을 설명했다.

임 목사는 “‘이야기 설교’는 서

론/본론(3포인트)/결론의 형식으

로 하는 설교를 말 그대로 옛날이

야기처럼 들려주는 것이고, ‘이야기

식 설교’는 5단계의 플랏 형식으로 

이루어진 설교”라고 말했다. 임 목

사는 “‘이야기식 설교’의 형식 1단

계는 화두를 던지는 단계, 2단계는 

화두를 풀기 위한 분석단계, 3단계

는 화두와 분석과는 전혀 다른 반

전의 단계, 4단계는 반전의 내용을 

신앙적 교훈으로 변환하는 단계, 5

단계는 신앙적 교훈을 현실에 적용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 

같은 단계를 설교학자 유진 라우리

(Eugene Lowry)는  Oops!의 단계, 

Ugh!의 단계, Aha!의 단계, Wnee!

의 단계, Yaeh!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협회장 박상천 목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설교의 

정통적인 형식과는 전혀 다른 형식

인 ‘이야기식 설교’의 장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강사

의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개최되

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미주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장 김남수 목사) 서부지역 목사장

로기도회가 본회 교육부(교육부장 

오세훈 목사) 주관으로 4월 1일과 2

일 양일간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

현 목사)에서 열렸다. 

오세훈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첫

날 개회예배에는 부총회장 엄영민 

목사(OC제일장로교회)가 ‘성숙한 

자의 기도’(잠30:1-9)라는 제목으

로 설교했다. 

엄영민 목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

는 존재들”이라며 “우리들이 능력

이 뛰어나고 탁월함이 있어서 목

사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 비록 무능력하고 부족한 것투성

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

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목사는 “우리는 말씀을 가르

치고 주야로 연구하는 자들이다. 하

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진정으

로 하려면 하나님 앞에 거짓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

했다.

설교에 이은 기도회는 “총회를 

위해” 제목으로 조응철 목사(가주

노회장)가, “서부지역 노회들을 위

해” 제목으로 김강인 목사(LA중앙

노회장)가 그리고 “지 교회 목사 장

로들을 위해” 제목으로 김성일 목

사(LA노회장)가 기도를 인도했으

며 황은영 목사(증경총회장)의 축

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기도회는 전

태주 목사 인도로 △대한민국 조국

을 위해 △미국을 위해 등의 제목

으로 기도회가 열렸으며 김상덕 목

사(전 총회장)가 “모세의 충성”이

라는 주제로, 그리고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가 “목회자의 치유사

역”이라는 주제로 각각 오후강의를 

인도했다. 

또한 저녁 집회에는 최인근 목

사(시애틀빌립보장로교회)가 강

사로 나서 ‘사랑이 해답입니다’(요

21:15-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

다. 

둘째 날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시

작돼 최인근 목사가 “이민교회 어

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가 “컴퓨

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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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

다. 그래서 제가 가는 그곳이 하나

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합니

다.”

지난 3월 3집 앨범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앨범활동에 들어간 CCM

가수 주리자매는 이번 3집 앨범 ‘

주리가 부르는 치유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

다.

“콘서트를 하기위해 전국을 다

니다보면, ‘요즘 많이들 힘들어 하

시는구나 그분들이 얼마 되지 않

는 콘서트 무대를 보시면서 조금

이나마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부르는 찬양 한곡 한

곡이 그분들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

에요.”

주리 자매는 자신의 노래를 듣

는 자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래

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갚을 수 없는 사

랑”이라는 제목으로 1집 앨범으로 

솔로앨범을 출시한 주리 자매는 

대학 4학년이던 2005년 CCM가수

로 데뷔하게 됐다. 당시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봉사하던 주리 자매는 

찬양팀 멤버들이 트리니티뮤직에

서 음반작업을 위해 코러스 활동

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돼 CCM가

수로의 길로 가게 됐다.

1집 음반에 이어 2집 “천 번을 

불러도”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여

러 곳을 다니며 공연을 해온 주리 

자매는 공연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 인상 깊었던 공연들

은 공연을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을 갈 때라고 말했다.

“아마존에 있는 교회에 공연을 

할 때였어요. 거긴 다른 데에 비해 

공연문화가 매우 열악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곳 주민들

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공연을 보

며 매우 즐거워  하셨었어요. 그리

고 미주 동부 공연 때도 공연이 끝

나자 꼭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하

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

음이 아려왔어요.”

주리 자매는 또한 자신의 찬양

을 통해 가족문제가 해결된 경우

도 있었다고 말했다. 

“미주공연을 할 때였어요. 공연

이 마쳐지고 며칠 후였는데 제 페

이스북으로 어떤 쪽지가 와 있었

어요. 쪽지내용은 어떤 분이 제 공

연을 보러 오셨다가 제가 부른 찬

양이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CD를 

구입하셨대요. 집으로 가시는 중에 

제 찬양곡을 듣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민생활의 견디

기 힘든 어려움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이

야기들을 접하게 되면 보람도 있

고 감사하게되요.”

이번 미 서부 투어에서 인상깊은 

것은 월드쉐어에서 가졌던 홈리스

들과의 콘서트와 귀국 하루 전에 

참여했던 ‘믿는사람들’의 홀리윈 

콘서트였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홈리스들과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었

는데 처음에는 제가 언어적인 제

약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을 거

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말이 더 편하고 영어는 그렇

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반면 홈리

스들은 비록 노숙자들이지만 영어

로 소통하는 분들이기에 저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을

까? 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

서 그런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밖에 없었어요.”

주리 자매는 리허설 때부터 서로 

배려해주려고 하는 모습과 공연을 

즐기는 모습에 긴장감이 점점 없

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다며 이 모

든 것들이 찬양을 통해 전해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주리 

자매는 고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

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한인들

을 대할 때마다 더 애틋함이 느껴

진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미주지역

은 물론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찾아가 찬양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의:    trinity_music@han-

mail.net

<박준호 기자>

‘주리가 부르는 치유의 노래’ 3집 앨범 출시

CCM가수 주리

“소외된 곳 찾아가 하나님 사랑 노래하고 파” 

KAPC 서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 성료

“일어나라 사명을 위하여!”주제

뉴저지교협 설교클리닉 개최 강사 임장기 목사

‘이야기식 설교’,‘이야기 설교’와 다르다 

설교클리닉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서부지역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엄영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

만호 목사) 임직감사찬양예배가 지

난 31일 저녁 본 교회에서 열려 장

로 8명, 안수집사 2명, 권사 9명 총 

19명이 임직했다. 

예배는 이만호 목사 사회로 유태

웅 목사와 YP찬양팀의 찬양으로 시

작돼 기도 양승호 목사, 성경봉독 

김세훈 목사, 찬양 예루살렘찬양대

와 오케스트라, 설교 김상의 목사, 

헌금기도 한 마리아 목사, 헌금특송 

제시유와 앙상블, 헌금축복기도 박

헌영 목사, 축도 김연진 목사의 순

서로 진행됐다.

김상의 목사는 “세워져 가는 교

회”(엡2:12-22)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존 베이커가 말하는 3가지 인

생은 거미인생, 개미인생, 벌꿀인생

인데 기독교인은 남을 위하는 벌꿀

인생을 살아야 한다”며 “교회는 예

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

스도의 몸으로 계속 전진하고 되어

져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첫째, 섬

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겸

손하게 섬기며 둘째, 성도들은 내주

하시는 성령에 따라 거룩해야 하며 

셋째, 진리와 기둥의 터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며 넷째, 하나님의 신

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직식은 안수위원장 강승호 목

사(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동

북부지방회장)의 사회로 장로장립, 

집사안수, 임직선언, 서약, 안수, 공

포 후 이만호 담임목사의 임직선언, 

권사취임, 뱃지 및 임직패 수여가 

진행됐다. 문중호 목사의 축사 후 

뉴욕장로성가단의 축하찬양, 김동

헌 목사의 권면, 손명학 장로의 인

사와 광고 후 신형식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장로: 김병윤 김정남 남기경 

배낙진 신덕식 원효연 최중각 △명

예장로: 이태환 △안수집사 김진규 

유진웅 △권사: 김경순 김두식 김

미권 김수자 김현자 박옥순 유민영 

최정운 홍성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 등 각 지

역교협이 연합해드리는 부활절 새

벽연합예배가 지난 31일 오전 6시 

일제히 드려졌다. 

뉴욕교협 플러싱 제4지역은 뉴욕

행복한교회(담임 이성헌 목사)에서 

이지용 목사(뉴욕겟세마네교회 담

임)의 인도로 시작됐다. 기도 전희

수 목사(기쁨과영광교회 담임), 찬

양 행복한교회 중창단, 말씀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 담임), 헌금특

송 김가엘 외 2명, 헌금기도 이태문 

목사(지구촌교회 담임), 축도 최웅

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철 목사는 “부활 증인”(요

11:25-27)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부활은 죽은 자가 새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부활의 생명

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면 모든 스트

레스와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첫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며 둘째, 하나

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셋째,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첫

사랑을 회복하고 남은 생애 부활신

앙으로 살아가자”고 역설했다.     

한편 뉴욕교협은 지역연합의 활

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지역별 목사 

족구대회를 갖는다. 일시는 6월 3일

(월)앨리 폰드 파크.
<유원정 기자>

교회일보(대표 우병만 목사) 창

간 4주년 기념감사예배 축하음악회

가 지난 31일 저녁 퀸즈중앙장로교

회(담임 안창의 목사)에서 열렸다. 

만찬후 시작된 예배는 엘피스찬

양선교단의 찬양으로 시작돼 김정

규 최정원 학생의 오픈찬양이 있은 

후 박춘수 목사 사회로 기도 양민

석 목사, 특송 장은경 사모, 성경봉

독 이주익 장로, 설교 문석호 목사(“

그리스도의 편지”, 고후3:2-5), 봉

헌송 우현미 최옥자 집사, 봉헌기도 

황영송 목사, 축사 김종훈 목사(뉴

욕교협 회장), 박상천 목사(뉴저지

교협 회장), 최예식 목사(뉴욕목사

회 회장), 손세주 총영사(뉴욕총영

사관), 민승기 신임회장(뉴욕한인

회), 김기철 회장(평통뉴욕협의회), 

류제봉 회장(퀸즈한인회), 권면 김

승희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이민

선 목사(미주여성교협회장), 격려 

국남주 목사, 이풍삼 목사, 축도 박

희소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3부 스페셜 이벤트는 감사패 전

달(안창의 목사, 한재홍 목사, 뉴욕

권사선교합창단, 뉴욕기독부부합

창단, 밀알선교합창단) 공로패 전

달(토니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 이

철우 한미공공정책위원회장, 김동

찬 시민참여센터 소장, 정승진 민권

센터 대표), 당선축하(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닐리 로직 뉴욕주하원의

원) 순서가 있었으며 4부에는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은 임그레이스 목사의 오프

닝 공연 후 김연규 목사가 오프닝 

기도를 하고 특별게스트로 뉴욕권

사선교합창단, 뉴욕기독부부합창

단, 밀알선교합창단이 공연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저지교협(회장 박상천 목사)이 

주최, 후원하고,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관한 “목회자 부

부행복학교”가 지난 25일 막을 내

렸다. 

지난 2월 4일부터 8회에 걸쳐 실

시된 이 부부행복학교에서는 12쌍

의 목회자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날

들을 평가해보며, 앞으로 살아갈 날

들을 설계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

졌다.

참석자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찾기 △부부대화의 기

술 배우기 △남녀차이 이해와 성격

차이 이해하기 △성서적 가정의 원

리 배우기 △갈등이해와 해결책 배

우기 △행복한 성생활 △가정경제

에 관해서 배우고, 토론하고, 실천하

는 시간을 통해 부부관계가 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음을 고백했다. 그 

외에도 매 주마다 부부 데이트를 위

해 주어진 과제를 하면서 신혼 같

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됐다고 입

을 모았다. 

또한 부부를 위한 세족식과 마지

막 날 진행된 부부 재헌신 서약식

을 통해 그동안 이민교회 목회로 인

해 서로에게 소원해졌던 마음을 다

시 하나로 모으고 부르신 소명을 위

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행복한 부

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

졌다. 

참석자들의 소감문 전문은 패밀

리터치 홈페이지 www.familytou-

chusa.org 자유게시판에 올려져 있

다.                <정리: 유원정 기자>

east
동부교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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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희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주최하는 곽선희 목사(서울 소

망교회 원로)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설교와 현대목회” 주제로 8일

(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퀸즈중앙장로교회(안창의 목사)

에서 열린다. 

▲문의: (718)813-6580 최예식 목사, (917)559-8877 송병기 목

사, (718)309-7966 지인식 목사 

뉴욕예심전도훈련대학 제 2기 학생모집
뉴욕예심전도훈련대학(대표 이종선 목사)이 제 2기 학생을 모집

한다. 기간은 4월 29일부터 40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

시 강의 후, 12시까지 전도한다. 김기남 목사(한국 예심전도훈련대

학 원장)의 동영상 강의로 진행한다. 장소는 퀸즈침례교회(담임 박

진하 목사). 세례교인 이상으로 신청서와 담임목사 추천서가 필요하

다. 등록비는 200달러로 4회 분활이 가능하다. 한편 4월 22일(월) 오

전 9시 겟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에서 공개특강이 있다.

▲문의: (347)559-3030

미자립교회 후원음악회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주최하는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사랑과 찬양의 향기 음악회”가 4월 28일 퀀즈한인교회(이규섭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문의: (718)358-0074

제7차 영상설교 세미나
제7차 영상설교 세미나가 5월 13일(월)부터 16일까지(목) 뉴욕선

민교회에서 열린다. 회비는 신규회원 100달러, 평생회원 300달러, 

자료비 50달러. 개인 노트북을 소지해야 한다. 강사 김석금 목사는 

현재 한국과 미국 전역에서 2500명과 매주 수업을 하고 있으며, 미

국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와 영상목회학 박사과정

을 진행, 130여 명이 등록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포토샵, 김프, 파워

포인트, 한쇼, 캠태이샤, 무비메이커, 파워디렉터, Ulead CooL 3D, 

비티, 포토샤인, 타이틀 데코, 스위시 맥스, 안 카메라, 파일변환프

로그램 성경과 원어 및 기타 목회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이며 이

번 세미나에 등록하면 영상자료 3테라 구매가 가능하다. 또 뉴욕, 필

라,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서 매월 모이는 영상설교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문의: (646)763-4211 김기호 목사 

퀸즈장로교회 2013년 여름학교 조기등록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2013년 여름학교가 1차 4월 26

일까지, 2차 5월 24일까지 조기등록을 받는다. 대상은 킨더가든부

터 12학년이며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7주간에 걸쳐 진행된다(9

월 6일까지 연장가능).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school.kapcq.

org).

▲문의: (718)886-4646

뉴욕 뉴저지 교협, 부활절연합새벽예배 일제히

“악한 것 도려내고 상처 치유하는 언론 되라”

뉴저지교협“목회자 부부행복학교”성료
패밀리터치 주관, 12쌍 참석 재헌신 서약식 가져

장로 8명, 안수집사 2명, 권사 9명 총19명 임직

교회일보 창간4주년 기념감사예배 축하음악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임직감사찬양예배
순복음안디옥교회 임직식에서 임직자들에게 안수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가 이만호 담임목사.

교회일보 창간4주년 기념감사예배 축하음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플러싱 제4지역 부활절새벽연합예배에서

“새생명 얻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패밀리터치



2013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남

가주 9개 지역에서 일제히 열린 가

운데 LA지역은 로스앤젤레스한인

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

유철 목사) 주최로 열렸다.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새벽

예배는 박효우 목사(풍성한교회/

수석부회장) 사회, 황의정 목사(둘

로스선교교회/부회장)기도, 홍성관 

목사(예벗선교교회/회계) 성경봉

독,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최대현 

장로) 특별찬양으로 진행됐다. 이어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OC교협회

장)이 ‘부활에서 부활로!’(빌3:10-

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경엽 목사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

실이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며, “주님의 부활은 우

리의 부활과 연결된다. 주님의 부활

이 우리의 부활로 나아가려면 과거

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 묶

이는 순간 현재를 놓친다. 과거를 

통해 레슨만 받을 뿐이다. 또한 미

래의 올바른 목표를 향해 가야 한

다. 현재 내가 깊어지고 주님섬기고 

있는지 생각하자. 날마다 현재를 살

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예

수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 남김없이 

바치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후회하

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부활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장차 그날을 향해 나아가

서 남김없이 우리의 삶을 바치고 결

코 후회하지 않고 영광의 그날로 가

는 자들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특별기도 순서를 갖

고 원영호 목사(성림장로교회/부회

장) ‘미국의 신앙부흥과 경제회복을 

위해’,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염교

회/부회장) ‘조국의 평화와 민족통

일을 위하여’, 강용순 목사(온세계

장로교회/부회장) ‘이민교회의 부

흥과 동포사회의 복음화를 위해’라

는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 했다. 

이날 예배는 한아름선교합창단(

지휘 이경호 목사)의 헌금송과 박성

근 목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이운영 

목사(한미장로교회/남가주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새벽예배는 오렌지카

운티지역은 OC교협 주최로 은혜한

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LA동부

지역은 교역자협 주최로 선한청지

기교회(송병주 목사)에서, 세리토

스 지역은 남가주중부교협 주최로 

세리토스OMC(석태운 목사)에서, 

밸리지역은 샌버나디노밸리 교역

자협 주최로 은혜와평강교회(곽덕

근 목사)에서, 벤추라 옥스나드 지

역은 벤추라교협 주최로 카마리오

KUMC(아상영 목사)에서, 샌버나

디노카운티 지역은 샌버나디노교

협 주최로 창대교회(이춘준 목사)

에서, 사우스베이 지역은 사우스베

이목사회 주최로 토렌스제일장로

교회(이종민 목사)에서, 인랜드 지

역은 인랜드지역 교역자협 주최로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박준호 기자>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고국체험학교 모집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제7차 고국체험학교 참가자들을 모집

한다. 대상은 미주지역 한인 크리스천 중고등학생들이며 오는 8

월 5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견학하게 된다. 참가비는 2,150달러

(항공료 포함.)

▲문의: (213)384-5232

평신도 상담훈련교실
풀러신학교와 소금과빛상담자연구회가 주관하는 평신도 상담

훈련교실이 4월 12일(금)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

시30분 풀러신학교 페이튼 홀 303호에서 열린다. 정원은 30명이

며 등록비는 120달러.

▲문의: (626)340-8105

사회복지보조사 수강생 모집
한인타운연장자센터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동시에 취업 창출의 길을 여는 사회복지보조사 양성프로그램인 

제1회 사회복지 보조사 수강생을 모집한다. 입학 자격은 영어해

독 가능한 18세 이상의 남녀로 취업결격사유나 범죄기록이 없는 

면접시험 합격자이다. 

▲문의: (213)739-7877 

west
서부교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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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청년연합회(HYM 대표 

더글러스김)가 주최하는 제28회 

HYM 청년연합집회가 오는 13일(

토)과 14일(주) 양일간 오후7시 나

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

행함이 있는 믿음’(약2:14-26)이라

는 주제로 열린다. 

더글러스김 대표는 “하나님의 자

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

지 않는 사람들과 똑 같은 것을 구

하고, 말하며,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

한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 이 땅에서 오늘도 호흡하며, 삶

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우리 각자

에게 향하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 전파만이 주님의 자녀된 우

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라

고 강조했다.

28회 HYM집회 장소는 나침반교

회(담임 민경엽 목사)이며 말씀은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담임)가 맡

게 된다. 노진준 목사는 동부에서 

목회하던 시절 청년들에게 도전을 

준 목회자로 알려져 있다. 찬양은 

HYM연합찬양팀(인도 김성아 전도

사)이 맡게 되며 첫날 특송은 CCM

가수 최윤영 자매가, 둘째날 특송은 

김은진 자매(행복한교회)가, 그리

고 둘째 날 오프닝은 지저스홀릭 밴

드가 맡는다. 

HYM의 기획을 맡고 있는 전정

하 목사(행복한교회)는 “HYM집회

는 그동안 어떻게 청년들에게 도전

과 필요를 줄 수 있을까를 기도와 

고민을 하면서 주제를 정해왔다. ‘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역시 

그동안 HYM집회가 해왔던 주제들

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 설

명하며 “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잃

어버린 시절에는 ‘Lost’라는 주제

로, 지난집회 때는 지금이야말로 복

음 전할 절호의 기회이며 교회내 청

년사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의 

‘Now is the Time’이라는 주제로 

다가갔다”고 말했다.

▲ 집회 문의: (714)393-5135
<박준호 기자>

남가주 9개 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 삶속에!”

13, 14일 제28회 HYM 청년연합집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주제로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에서 열린 LA지역 연합새벽예배에서 설교하

고 있는 민경엽 목사(좌),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OC지역 부활절새벽예

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진유철 목사(우)

제28회 HYM청년연합집회를 준비중인 HYM 스텝(사진 왼쪽부터 설수진 

자매, 더글러스 김 대표, 전정하 목사, 홍성호 형제)

제17기 생명의전화  수료 감사예배에서 박다윗목사가 16기 수료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차세대 영성집회 HOPE REGAINED2013 설명

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생명의전화(원장 박다윗 목사)는 

제 17시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수

료감사예배를 지난 28일 오후7시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

에서 열고 50시간을 봉사한 17명의 

16기 상담 인턴십 수료자들에게 수

료증을 수여했다.

박다윗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감사예배는 이용덕 목사(LA벧

엘장로교회/운영위원)가 기도를 킴

벌리정 집사(제17기 상담봉사원 회

장)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정세훈 목

사(새한교회 담임)가 ‘비아돌로로

사(’눅23:26-38)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정 목사는 “예수님 달린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생각 

없이 나온 사람, 슬퍼하는 자들 십자

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도 있었다. 역

사는 이것을 비아돌로사라고 한다. 

그것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

는 의미다. 생명의전화 사역은 믿음 

가운데 해야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

시는 열매가 많을 것이다. 비아돌로

로사 인생길에서 긍휼의 눈물 잊지 

말고 가려진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16기생에 수료증 주

는 순서를 가졌으며 정석기 집사(17

기 상담봉사원 회장)의 인도로 상담

봉사원 37명의 17기 봉사원들이 선

서를 했다. 이날 수료감사예배는 정

세훈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차세대 영성집회인 HOPE Re-

gained2013집회를 위한 설명회가 

8일 오전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

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본 교회 교육부 총디렉터이자 이

번집회를 담당하는 이희갑 목사는 “

이번집회를 열게 된 것은 희망을 잃

어비린 채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함”이라

며, “이민 100년이 지난 오늘날 한

인교회들은 차세대를 준비시키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

하고 있어 그로인해 나타나는 건 차

세대들의 이탈현상”이라고 꼬집었

다. 이 목사는 “이번 집회로 차세대

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

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주강사는 자마대표 김춘근 장로

로 첫날과 둘째 날 저녁집회를 인

도하며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

학생들로 구성된 찬양팀과 흰돌선

교회의 지저스홀릭밴드가 찬양인

도와 특송을 하게 되며 크리스천 힙

합댄스팀인 PPOG 워십팀이 찬양하

게 된다.

또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

지 버트윤 목사(What’s happening? 

I want to study), 다니엘박 아주사

퍼시픽대 교수(What you want to 

be?), 방두식 목사(Let’s talk about 

Sex), 영 리 뱅크오브아메리카 부행

장(Seeking God in the workplace), 

케네스한 변호사(Legal Issue Con-

sultation), 김윤경 아트떼라피스트 

등이 주제 강사로 나서 차세대들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이번 집회는 영어로 진행되며 이

메일로 등록을 받는다. 이메일 등록 

선착순으로 사은품이 증정된다. 참

가 및 문의는 

hoperegained2013@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제17기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수료

HOPE REGAINED 2013집회 설명회

생명의전화 감사예배

주님의영광교회, 차세대 영성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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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전

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

회, 미래목회포럼 등이 연합한 차별

금지법 독소조항 반대-기독교대책

위원회는 28일 국회 법사위에 계

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들

을 적시한 전단 4만장을 전국 200여 

지역에 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4쪽분량의 이 전단에는 “차별금

지법안은 단순히 차별금지가 아니

라 독소조항인 내용들을 합법화·정

당화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폐해

를 지적하는 글이 담겼다. 또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특히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새누리당 의

원들이 한 명도 발의에 포함되지 않

는 등 합의정신이 부재한 절차상 문

제와 헌법상 보장된 신앙과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구권 등을 제한한다는 법적·내용상 

문제점도 자세히 소개됐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차

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는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국 교회와 거리

에서 전개 중이다. 또 중앙일간지에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서-동성애자

들이 말해 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을 게재하기로 했다. 예장 고신

과 합신, 합동, 통합, 백석 등 각 교단 

총회와 언론에 성명, 공문 등으로 법

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목회자들에

게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를 권면하

는 등 합심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의회선교

연합, 국가조찬기도회,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등이 참여한 한국

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

대책위원회도 지난 대통령 선거 과

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

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영이 교계

에 약속한 동성애·동성혼 반대 공

약을 지켜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

하고 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국장

은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를 통

한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발의됐으

나 사회공동체와 종교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우려된다”며 한국교회와 사회의 관

심을 당부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아침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

셨습니다. 부활의 확신 가지고 온전

히 믿음 생활하게 하소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주최한 

‘201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

회(이영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2

만여명의 참석자들이 낸 헌금은 북

한 결식 어린이 돕기에 사용된다. 

이영훈 목사의 사회로 예배와 성

찬식, 특별기도회 순으로 1시간30

분간 진행된 예배에서 조용기 여의

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나는 부

활이요 생명이니’(요11:25-26)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

고난당할 아무 죄 없던 예수가 십자

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며 “원수 마귀는 모

든 것을 동원해 예수의 부활을 막으

려 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는 무덤 문을 헤치고 부활하셨다”고 

말했다. 또 “죽음을 이기신 예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며 “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

하는 생활을 하면 평안해지고 삶을 

책임져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목사가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

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십니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좋은 것

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축원

하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

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라고 반갑게 인사하

는 시간을 가졌다. 

한기총은 부활절 선언문을 통해 “

남북 7000만 민족의 잘살기운동과 

국민화합 새마음운동으로 이 사회

와 교회를 변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

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한

국 기독교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

어 10만 교회, 2000만 성도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총회신학대

학원장 이건호 목사가 대독한 축사

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세월 희망을 전해 왔다”며 “한국 교

회가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

해 힘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사회

적 약자를 보듬고 사회 갈등을 치

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시

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배

는 CTS기독교TV를 통해 국내외에 

생중계됐다. 

한국교회는 1947년부터 60년 

넘게 연합과 일치의 정신을 살

려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려오고 

있지만 시대마다 일치와 분열을 

반복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교회는 1947년 4월 6일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

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서울 

남산야외 공원에서 첫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 후 1959년까

지 같은 장소에서 미군과 합동

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그

러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연합예배는 

일시 중단됐고 이후 1962년 예

배가 곧바로 재개됐지만 72년

까지는 진보와 보수가 분열하면

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 

1973년 진보와 보수를 아우

른 한국교회부활절 연합예배 준

비위원회가 출범해 10만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본격적

인 일치와 연합의 정신이 구현

된 예배를 드리게 됐다. 1977년 

연합예배가 분열된 적은 있었지

만 1973년부터 1995년까지 20

여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부활절예배는 연합운동

의 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1978년부터 17년 동안은 여

의도 광장에서 예배를 드려 여

의도가 부활절연합예배의 상징

적 장소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특히 1984년 한국교회가 선교 

백주년을 맞으면서 여의도 부

활절 연합예배는 절정에 달했

다. 이후 여의도 광장이 공원화

되면서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

게 되자 1996년부터 2001년까

지는 장충체육관에서 예배를 드

리게 된다.

이어 월드컵 대회가 열린 해

인 2002년도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후 2010년까지는 

잠실올림픽경기장과 시청 앞 서

울광장에서 예배를 개최해 오면

서 소위 ‘광장 예배 시대’를 맞

게 됐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등 공교회 조직이 부활절 예배

를 공동 주관하면서 공적 예배 

성격을 회복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한기총이 금권선

거에 휘말리고 이단교단을 회

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2011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

의회 등 교단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해 드려오고 있다. 

비록 부활절 연합예배가 장소

와 주관단체는 달리해 왔지만 

한국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 

우리 민족과 사회를 향해 부활

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

해왔고 한국교회 대표 연합행사

로서 연합과 일치운동을 견인해 

가는 원동력이 돼오고 있다.

“2년 전 재스민 혁명 때 아랍인들

은 자신의 손으로 지도자를 선출했

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랍의 봄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

랍 국가들은 민주화가 아니라 개혁

을 거부하는 더 강력한 이슬람화로, 

도리어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

습니다.” 

전호진 캄보디아장로교신학대 총

장은 28일 서울 성내동 오륜교회(김

은호 목사)에서 종교문화연구소(아

랍혁명 2주년 평가)가 주최한 세미

나에서 “한국교회가 18억 무슬림 세

력의 도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점령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

다. 

전 총장은 중동국가들의 최근 현

황을 소개하면서 “만약 아랍의 봄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이는 분명 실패

한 혁명”이라고 말했다. 또 “독재자

를 무너뜨린 서구나 아시아의 혁명

이 서서히 민주화로 발전한 도식이 

아랍권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그

들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이슬람교

로의 복귀’를 외치고 있다”고 진단

했다. 

그는 “20세기 독일, 이탈리아, 일

본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세계 

정복을 꿈꾸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 

공산화를 시도한 것처럼, 이슬람 원

리주의 역시 세계를 알라신에게 복

종시킨다는 종교적 명분으로 세계

를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

고 분석했다. 또 “이렇게 본다면 20

세기 초반은 민족주의적 집단주의

와의 전쟁이었고, 냉전시대는 사회

주의적 집단주의와의 전쟁이었다”

며 “이제 21세기는 종교적 집단주

의와 전쟁하는 시대가 됐다”고 덧

붙였다. 

아랍혁명 후 이집트 상황을 설명

한 이집트 기독교인 마테유씨는 “이

집트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민

주화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며 “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물러났다는 

점에서 혁명은 성공했지만 이집트

인들은 개인의 자유, 복지, 사회정

의, 부패척결과 경제발전 등 더 많

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선진국

들에게 “서구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

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고 주문했다. 10여년 전 한국인 여

성과 결혼해 국내에서 살고 있는 그

는 크리스천이 됐다는 이유로 고국

에서 미혼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해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하

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장훈태 백석대 교수는 “집권한 이

집트 무슬림형제단의 행동강령과 

이념을 보면 이슬람 정부 구성이 목

표임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그들

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테러에 의존하는 폭력

적 행동들로 말미암아 아랍세계는 

물론, 이집트에서조차 인기를 잃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석 이란인교회 목사는 ‘재스

민 혁명과 이란’이란 주제로 “이란

이 속히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

회와 공조해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올해 총회에 올릴 헌의안을 결정

하는 봄 노회(지방회) 시즌을 맞아 

각 교단 노회와 개교회에 교단선거

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

한 데 있다고 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

정안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부과나 

총대권 제한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

는 것이 골자다. 기윤실은 이 개정안

을 각 교단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기윤실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책

임연구위원 이상민 변호사는 “사회 

선거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당선되기만 하면 끝’이란 인식이 많

이 사라졌다”면서 “교단 선거 역시 

금권선거로 당선됐는데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일이 더 이

상 당연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예장 합동 ‘이단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이대위)는 2일 서

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이단상담 

세미나’를 개최하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실체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이대위는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씨를 신격화하고 비유풀이 

등에 신학적 잘못도 많다며 전국 교

회의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교단협의회 이단대책위원장 

강신유(광주 주원교회) 목사는 “신

천지에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를 이씨로 

지칭하고 있다”면서 “이씨는 자신

을 재림예수,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

재, 이 시대의 구원자, 성경에 통달

한 사람 등으로 지칭하고 에덴동산

이 경기도 과천이며 신천지 중 14만

4000명만 구원받는다는 황당한 주

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목

사는 “신천지에 빠진 피해자를 상담

하기 위해선 교육 기간의 정도에 따

라 대처 방법을 달리해야 하며, 최선

의 방법은 이단상담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사로 나선 김창수 박호근 황의

종 목사도 “신천지가 주창하는 이긴 

자, 14만4000명의 영생불사, 두 증

인, 신인합일 등은 성경을 편파적으

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전

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이들 강사는 

“신천지 신도를 발견하면 

‘교주가 사망하거나 14만

4000명이 채워져도 아무

런 변화가 없다면 헌금 반

환 요청을 하고 종교사기 

집단을 떠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

법”이라고 제안했다. 

이대위 위원장 박호근 

목사는 “교회 현장에서 

이단 상담 사례가 크게 늘

고 있는데 정기적 상담 세

미나와 전국 순회 세미나

를 통해 신천지 위험성을 전국 교회

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전단 4만장 배포

전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일제히 연합과 분열 반복...부활절연합예배 역사 

재스민 혁명 2년‘아랍의 봄’은 오지 않았다

“깨끗한 교단 선거를 위하여…” 

“내가 재림예수” 교주 신격화·성경 편파적 해석 

독소조항 반대 기독대책위, 법안 폐해·문제점 등 적시

“남북 7000만 민족 잘살기-국민화합운동 전개”

종교문화연구소, 아랍혁명 2주년 평가 세미나

기윤실, 각 교단에 선거법 개정안 전달

예장합동 이단상담 세미나, 신천지 실체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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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전도 인디오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
“GMI 선교사관 학교 통해 이루고 싶습니다”

GMI선교사관학교 이종식 선교사 

샌디에고를 지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3시

간 정도 산길을 달려 도착한 곳이 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선교사관학교이다. 

이종식 선교사가 멕시코 영혼들을 가슴에 품

고 이곳에서 선교사관학교를 시작하고 현지인

들을 양육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두 번째 졸

업생들을 배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지난 3월 23일 선교사관학교는 축제 분위기

로 들떠 있었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지인들과 

교수들이 LA에서 속속 도착했다. 축하객들과 

마을주민들,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5명의 졸업생을 축하하며 그들의 사

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으면 엔세네다가 

나온다. 이곳 엔세네다에는 많은 한인선교사

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

려진 사실이다. 이 

선교사도 처음에

는 엔세네다 부근 

떼까떼 지역에서 

반석교회를 개척

해 사역을 시작했

다. 그러나 그곳에

서 여의치 않은 모

습들을 보고 이곳 

상낀틴으로 내려

앉았다. 이 선교사

가 이렇듯 외로운

(?)사역자로 서게 

된 것엔 그만한 사연이 있다고 고백한다. 

“스물두 살 때 군대를 가기 전에 어떤 부흥회

에서 기도를 했지요. 군대 가서 군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23년간 잊고 살았지요. 미국

에 와서 잘 살다가 사랑하는 아들이 큰 교통사

고가 났고 옛일을 되살리게 됐지요. 그제야 신

학을 했습니다.” 그는 마흔여섯에 나이에 신학

의 길로 들어섰다. 

그가 멕시코에 첫발을 디딘 것은 2001년. 기

회가 있을 때마다 멕시코를 들려 사역을 하다 

결국 멕시코 상낀틴에 뿌리를 내렸다. 이 선교

사는 상낀틴 주변 5개 도시를 찾아 의료사역, 

전도지보급 등 사역을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

게 넓은 땅을 왜 나에겐 안주시나요? 기왕이면 

바닷가근처에 땅을 좀 주세요”라고. 

그 후 8개월이 지났는데 그 지역에 20년 만

에 큰 홍수가 나 두 개의 다리가 끊어지고 80

가정이 침수가 됐으나 나라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 마을이 마비가 돼버렸다. 그

때 이 선교사는 까말루 지역에 물품창고가 있

었다고 한다. LA를 오가며 옷이며 깡통이며 물

품을 넣어놨었는데 그때 옷이 1500피스정도

였다. 이 선교사는 창고 문을 열어 2일 만에 옷

과 감기약을 나눠주고 호두껍질 700포를 땔감

으로 나눠줬다. 이 사실을 시장이 알게 됐고 이 

선교사를 만나자고 청했다. 이 선교사에게 심

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한 가지 부탁을 들어

주겠노라고 제의했다. 이 선교사는 시장에게 

병원과 학교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말하며 땅

을 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님은 시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시장은 

이 선교사를 위해 땅주인 찾기에 앞장서 현재

의 땅(약 500헥타)을 기증받게 했다. 땅을 기증

받아 천막을 치고 1년 동안 촛불을 키고 살았

다. 이 소식을 들은 고신에서 단기선교팀을 보

내 건축을 시작했다. “첫 단기팀은 와서 돌 줍

는 일을 했어요. 돌이 있어야 콘크리트를 칠 수 

있었거든요. 선교 와서 돌만 줍고 간 학생들도 

있었어요. 참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건축이 지금은 강의실과 교

회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과 기숙사, 화장실 등

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신학뿐만 아니라 

사역에 필요한 기

술을 익혀줘 사역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학생들도 해마

다 늘고 있는 가운

데 이번에 제 2회 

졸업식을 갖게 돼 

감격과 감사를 누

를 수 없다고 얼굴

에 웃음꽃을 피운

다. 학생들은 이곳

에서 4년 동안 공부

를 한 후 졸업한다. 

이번에도 5명이 졸

업을 하고 그중 한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종식 선교사가 추구하는 선교는 인디오선

교라고 설명한다. “센트로 데 멕시코에 가면 지

금도 미전도 종족(250개)이 많습니다. 350만 

명 정도가 산에 모여서 사는데 이곳 상낀틴보

다 훨씬 더 열악하지요. 선교사관학교 공부하

는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사역하라고 부탁하지요. 가톨릭 순회신

부가 있을 뿐 실제적인 종교는 없다고 볼 수

도 있지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그들을 찾아가 

셀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바

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소외된 종족을 향한 사역을 위해 졸

업생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역을 이루기엔 아직 해결하기 어

려운 과제가 너무 많다.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

고 숫자도 적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통신신학

을 꿈꾼다. 

기도해야 할 일은 이뿐 만이 아니다. 배고픔

과 육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 알코올 중독

자가 많고 가정관이나 결혼관 정립이 안 돼 있

다. 멕시코 곳곳에 산적해 있는 인디오를 향한 

열정으로 홀로 상틴낀에서 오늘도 땀 흘리고 

있는 이종식 선교사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총

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되뇌며 중

보의 기도를 올린다.  

▲연락처: jong2319@gmail.com
<이성자 기자>

선교지 탐방
인/터/뷰

“1970년대 서울서 부산을 관통하

는 420킬로미터 고속도로를 불과 2

년반 만에 놓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10년은 걸렸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

서 개통하고 난 후 보수공사를 곳곳

에서 해야만 했지요. 그렇지만 일단 

그 고속도로를 통해 한국은 빠른 시

일 내에 발전하게 된 것은 누구도 부

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7, 80년대 한

국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일제 치

하에 1%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이 현

재 2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

작스런 급성장은 당연히 부작용을 낳

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만은 틀림없고 그로인해 현

재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 2위국이 됐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부조리한 일

들은 그런 맥락에서 보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성장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지엽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개척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예수사랑교

회 담임 김진하 목사가 집회차 뉴욕

을 방문했다. 뉴욕에는 자주 못 온다

며 해외집회 자체를 잘 다니지 않고 

교회 지키기(?)를 하는 편이라고. 24

년전 개척한 예수사랑교회를 오늘까

지 시무하고 있는 김진하 목사는 1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

기 시작했다.  

청년시절 기도원에서 3년간 생활

하기도 했던 김 목사는 군대 훈련소

에서 우연히 설교한 것이 계기가 돼 

군종이 됐고 제대 후에 총회신학교에 

입학했다.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

만 교회개척의 열망이 있었다. 그러

나 전도사 시절 담임목사님의 소개

로 성가대원이었던 사모를 만나 결혼

한 후 성내동에 개척한 첫 교회는 4

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아틀란타에 

형제 친지가 살고 있었는데 이민까지 

생각했다고 김 목사는 회고했다. 

장모님으로부터 5백만원을 빌려 

개척한 교회가 예수사랑교회다. 부

활절 첫 주 식구들과 1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둘째 주에 45명이 되고 한

달 만에 100명이 됐다. 10년 후엔 교

회건축의 꿈을 이뤘다. 김 목사는 “불

같이 부어주셨다”고 표현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목

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목회자 역량이나 실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죠. 어떤 경

우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설교도 

별로인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설교가 부족하면 심방, 대인관계, 신

뢰감 무엇인가 있기는 합니다.”

교회 소개 

예수사랑교회는 일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문화사역이 강하다. 예배도 분위기도 

문화요소를 가미한 현대적 예배형태

로 전환했다. 과거 교회문화는 음악

이 전부였지만 오늘날에는 찬양도 여

러 형태로 활성화 됐다. 예배 시간에 

교회 소식을 영상뉴스로 보여준다. 

영상뉴스 제작도 평신도들이 다 하

는데 해외선교도 100명 정도의 팀을 

구성해 간다. 유치부부터 청장년까지 

단기선교단을 구성한다. 6-7년 전부

터 이런 형태의 해외선교를 하고 있

으며, 군부대 방문도 일년에 4차례하

고 있는데 결신자가 많이 나온다. 태

권도 등 모든 것에 메시지가 담겨진 

공연을 한다. 

2005년 박경숙 선교사를 파송한 

몽골선교는 울란바토르 주변에 현재 

20여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했다. 헌

신된 현지인들을 한국 총신에서 공

부시켜 다시 현지로 보낸다. 태국에

도 음광민 김미영 선교사가 오래전 

파송돼 태국 남부지역의 13교회를 

돌보고 있으며 사이판 등 2, 30곳에 

협력선교를 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턱없이 부족한 교

육공간을 위해 교회 앞 주차장에 제2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조

감도가 나와 있으며 2년 내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목사는 시무 장로 23명의 당회

와 교인들의 100% 지지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과 아울

러 큰 실수 없이 목회해온 담임목사

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행복한 목

회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교회 전망

예장합동 평양노회 소속인 김진하 

목사는 총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

했다. 각 노회 세례교인들의 헌금이 

정지됐고 40억원 상비부 예산이 정

지된 상태다. 그래서 올 총회 선거법

이 제비뽑기와 직접선거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교회 전망에 대해 김 목사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결국은 질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후 잿더미 속에서 희망이 없

을 때 기도원을 찾아 기도하면서 70

년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80년대

에도 목회자들의 질적 수준 여부를 

떠나 천막에 십자가만 걸면 부흥되는 

급성장을 이뤘죠. 교회는 80년 중반

부터 찬양, 90년대부터 말씀운동, 2

천년 소그룹운동으로 전환됐습니다. 

한편으로 현시점은 개척부흥 1세대 

리더십의 교체시기입니다. 세대교체 

단계에서 겪는 작은 부작용이라고 봅

니다. 교인들도 무조건 봉사, 무조건 

헌신했는데 이제는 계산적이고 개인

주의적이고 실리적입니다. 또 세계적

인 흐름도 중국 등 제3국으로 흘러가

는 것 같습니다. 수적성장은 확신할 

수 없지만 내실화 단계를 거쳐 질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하 목사는 총신대와 신대원, 

박사원을 졸업하고 페이스신학교

(Th. M, D.R.E), 노스웨스트신학교

(D. Min)를 졸업했으며 이금선 사모

와의 사이에 남매가 있다. 
<유원정 기자>

행복한 목회...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담임24년 신뢰 바탕

김진하 목사 (예수사랑교회 담임)

현재 한국교회 부작용은 급성장과 세대교체가 원인

찬양, 말씀운동, 소그룹운동 거쳐 내실화로 질적 성장 기대

김진하 목사 부부

특강을 인도한 정요한목사(미주베델교회 뒷줄 우측 

네 번째)일행과 이종식선교사(뒷줄 우측 세 번째)

가 현지 신학생들과 기념촬영.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 나는 하나

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녀들이 예수님

을 믿도록 부모는 잘 이끌어야 하며, 교사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

야 하며 결혼 전의 자녀에게 결혼 준비 잘 하

도록 돕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교

육 잘 받아서 행복한 자녀로 키우도록 돕고, 부

부들은 더 행복한 부부로 살도록 돕는 것, 그리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튼튼하게 지어

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끝까

지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내가 감

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도 준비하며 살도록 사

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걸

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죽음에 대한 

스승과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것까지 내 사명

의 일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

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

까? 행복하고 만족스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죽어도 후회함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

습니까?”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저마다의 사명이 있

듯 죽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

고 말하면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할지

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통을 통해서

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고, 죽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

이란 이 땅을 사는 동안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열매 맺는 죽

음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

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

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

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

가시니라”(요한복음 19:30).  

예수님은 삶을 통해 크나큰 열매를 거두셨

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

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

해 변화 받은 사람들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보다는 죽음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밀알이 되는 죽음을 통해 

오고가는 세대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지금

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과연 이런 일이 가

능할까요?” 이 질문에 나는 “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기

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는 남편의 삶과 죽음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라 생각합니

다. “남편을 만나주셨던 주님, 그에게 선한 목

자 되셨던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

던 주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

을 통해 많은 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각기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며, 어떻

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답을 

찾도록 일깨우시는 주님을 보면서 남편의 죽

음을 통해 열매 맺으시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

입니다. 주가 나에게 남편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세

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고 간 사람!”이라고.

그는 그토록 원하던 강단에 제대로 서보지

도 못하고 자신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병

상에 누워 8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고 간 사람이라고. 그를 통

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굳게 결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아

버지를 존경하고 그리워합니다. 그가 남긴 말

이 아이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 그가 뿌린 씨앗이 지금 여기저기서 열매 맺

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위에서 나는 죽음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어

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열매 

맺는 죽음을 맞으려면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

의 길’임을 기억하고 ‘여행자가 알아야 할 수

칙’을 따름으로써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행할 기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일과 관련한 출장여행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미나나 워크숍을 인도하는 강사로 

초청받아가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나

는 ‘여행’이란 말이 갖고 있는 특성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과 의

미를 ‘인생이라는 여행’에 대비시켜 보았습니

다. 거기서 놀라운 일치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처럼 속에서 얻어진 ‘여행의 원리’를 삶에 적

용한다면, 분명 열매 맺는 죽음을 위한 나침반

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행자가 기억해야 할 여행 가이드

정해진 기간 기억하기

어떤 여행이든 간에 여행을 할 때는 정해진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중요

도에 따라서, 그리고 일의 성격에 따라서 여행

기간이 제각기 달라집니다. 나의 여행 스케줄

은 내가 정하기보다는 주로 나를 초청하는 단

체나 교회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삼사일이 되

기도 하고 일주일 되기도 합니다. 빠르면 하루 

만에 다녀오는 여행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여행’에도 각

각 다른 여행 기간이 정해집니다. 5년 10년, 20

년, 40년, 70년, 80년 모두가 다른 여행기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내 남편에게는 46

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행기간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

에 보내신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

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그 기간을 알

지 못합니다.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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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숙 박사
(패밀리터치 원장)

열매맺는 죽음을 위하여
파키스탄의 기독교: 투표만이 유일한 해결책

2013년 3월 9일 파키스탄의 펀잡(Punjab)주 주도 라호

르(Lahore)시에서는 3천명 이상의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

교인 거주지 조셉 콜로니(Joseph Colony)의 기독교 가정 

150채 이상을 습격한 사건이 있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 

청년이 예언자 마호메트를 모욕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파

키스탄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항의시위를 했으며 기독교

학교는 휴교를 하기도 했다. 펀잡 지방은 이슬람 정당 나

와즈(Nawaz)가 통치하고 있으며 나와즈당은 최근 선거에

서 승리하여 향후 5년간 또 정권을 유지할 예정이다. 나와

즈는 파키스탄의 가장 강력한 정통파 이슬람 정당이며 파

키스탄에서도 두 번째로 큰 정당이기도 하다.

1997년에도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서는 785채의 기

독교인 가정 및 4개의 교회가 습격을 받은 바 있고 2009

년 펀잡지방의 고라

(Gojra)시에서도 반

기독교 시위대가 기

독교인 가정과 교회

에 불을 지르고 7명의 

기독교인을 화형 시킨 

사건이 있었다.

펀잡 주정부는 피해

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

게 총계 50만 루피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그 중 265매가 부도수

표임이 드러나 피해자

들을 다시 한 번 분노

케 했다. 과거에 펀잡 

주정부는 기독교인 밀

집지역을 철거한 바 

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피해에 항의하며 시

위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정부는 불편한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번번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청년층이 많은 라호르에 대해 나와즈 당은 여러 가지 공

약을 내걸었지만 결국 급진파 이슬람교도들의 활동만 강

화시켰을 뿐이다. 2012년에도 500여명의 시아파 이슬람

교도가 급진파에게 목숨을 잃었다. 펀잡 주 3만 여명의 기

독교인들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소수민족에게 관대한 자

가 당선되기만을 기도할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 대통

령 무샤라프가 귀국하자 탈레반들은 그를 암살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벼르고 있다.

미얀마: 심해지는 불교도와 무슬림 충돌

지난달 말 미얀마 중심부 멕틸라(Meikhtila)시에서는 

성난 군중들이 여러 이슬람교 모스크와 주택 12채를 파괴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32명이 숨졌

고 9천명이 집을 잃었다.

주택을 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교도였다. 이 분쟁은 

지난 주 수요일부터 발생했는데, 그 발단은 어느 회교도 

상인과 불교도 고객 간의 말다툼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비

상사태를 선포하여 상황을 진정시켰다.

또한 경찰과 관영통신은 지난 주 일요일 버마의 수도 

네피도(Naypyidaw) 부근에서도 모스크 한 채와 빌딩 및 

주택 여러 채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관영 TV에 따르면, 그 전날인 토요일 밤 버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Mandalay)에서도 방화사건이 발생하여 모스크 

한 채와 회교도들의 주택 48채가 소실되었고, 경찰은 30

명의 피의자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버마의 옛 수도인 양곤 인근 바고(Bago)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회교도들이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바고시의 어느 회교도 상인은 “우리는 항

상 불안 속에서 살며 경찰의 보호를 기대할 뿐”이라며 심

경을 토로했다. 경찰 외에도 민간 보안업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폭동 당시 폭도들이 회교도들을 때려 사망에 이르

게 하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보안업체 또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UN은 폭동이 발생하자 특사 비제이 남비르(Vijay 

Nambir)를 멕틸라에 파견하여 체육관 및 불교사원에 피

난 중인 회교도 피해자들을 만나 상황을 조사토록 했다. 

특사 남비르는 미얀마정부에 폭동 주모자들에 대한 조치

를 취하고 관용의 미덕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충

고했다.

프랑스 30만 명 남성, 동성혼 합법화 반대시위

2013년 3월 25일 알 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이 남성의 동성혼 합법화 및 남성 동성혼 부부의 입양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상정하자, 30만 명의 시위대가 이에 

반대하며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지난 30일 프랑스 전국에서 온 보수주의자, 어린이, 은

퇴자 등 수십만 명

은 파리에 모여 동

성애 합법화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프

랑스 하원은 “모든 

자의 결혼을 허용”

하는 법안을 상정하

여 4월에 표결할 예

정이다. 현재 프랑

스 국회의 상, 하원

은 모두 현재 프랑

스 대통령 올랑드의 

사회당과 그 연대세

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본 시위의 주도자

들은 국회가 전통적 

천주교 국가인 프랑

스의 보수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대를 고려하여 남성 동성

애자 합법화 법안을 거절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

다. 경찰은 관광명소 샹젤리제 거리가 시위대로 인하여 혼

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위대의 진입을 금지했다. 그

러나 처음에는 평화로웠던 시위도 수백 명의 청년들이 경

찰의 바리케이드를 뚫으려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이

를 저지하면서 충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성난 시

위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위대는 프랑스 국가 “

라 마르세이예즈(La Marseillaise)”를 부르며 올랑드 대통

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많은 프랑스인들은 이 시위가 올

랑드 대통령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실망과 분노를 표현한

다고 해석하고 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30만 명의 시위대 중 단 두 명

만이 체포되었으며 사상자는 없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는 전통적으로 반(反)동성애자들은 핑크색 상의를 입는

데, 이 날 시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핑크색 상의를 입

고 시위에 참여했다.

올해 1월에도 프랑스 국회는 동성혼 여성에게 인공수

정을 허가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거센 시위로 인해 보류

된 바 있다. 그러나 올랑드 대통령이 사회당이 의회 다수

당이므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며 국

민과의 대화도 거부하자 프랑스인들은 더욱 분노했다. 지

난 30일 남성 동성혼 합법화 반대 시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자들은 동성혼 합법화가 어린이들

의 심리적 불안정은 물론 사회불안도 야기할 것이라 한

다.

세계 종교문화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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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주를 맞으시면서 베

다니로부터 도움요청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는데 왜 베다니로 가야

하십니까? 라고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잠든 나사

로를 깨우러가자고 하셨고 도마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가자!”고 투덜댔습니다. 잠들었으면 알아

서 깨어나겠지요...라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

고, 예수님이 “잠잔다”고 표현하신 것은 “나사로

가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베

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

님이 너무 늦게 오셔서 오라비가 죽었다고 슬

퍼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

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선

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기위해 사는 존

재들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되신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인의 병듦과 죽음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광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바꾸라(요11:1-16)월

수천 년 역사 속에 모든 물질문명이 발달했어

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창조 이래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가 죽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

어서 죽음 이후에 대해 대답해줄 사람이 없습니

다.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

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

포하셨습니다. 오직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이 죽음 이후에 대해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은 죽음과 더불어 무

너집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과 더

불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헬라어로 “생명”이라

는 단어는 두 개입니다. 푸쉬케는 코에 붙어있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고 조에는 부활의 생명체

를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생명(조에)만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 신앙(요11:17-44) 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바리새인

들과 제사장들은 모여서 고심했습니다. 그때 대

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든 없

든 그를 죽여버리면 나라가 조용하게 된다는 이

론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한사람쯤은 희생시켜

도 무방하다는 “희생물의 이론(Scape goat)”입

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바쁜 여

정에서도 한사람과의 대화를 소중하게 다루셨

습니다. 당시 교회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진

실한 한 사람보다는 다수의 힘을 더 두려워했습

니다. 기독교는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민주주의

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입니다. 당대에 모두가 노아를 정신

병자 취급해도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요11:45-53)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6일전에 베다니 나사로

의 집에서 풍성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로

의 집에는 3가지 향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

사로의 감사의 향기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

는데 평생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의 감사”는 우

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향기입니다. 둘째는 마르

다의 섬김의 향기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땀을 흘

리면서 예수님께 가장 좋은 음식을 접대하기 위

해 애를 썼습니다. 천국비유 말씀에서 섬김이 양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뉘는 중요한 기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의 희생의 향

기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순전한 옥

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귀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은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소중함을 깨달은 자입니다. 

향기로 가득한 삶(요12:1-11) 목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에 취한 교회들은 사람

숫자와 물질을 자랑하지만 기독교의 진정한 힘

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

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둘째는 말씀과 그 순종함에 있습니다. 셋째

는 기도의 힘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5:16)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

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새끼를 타셨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250만 이상의 군

중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기

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망스럽게 나귀새끼

를 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이 기대하는 

힘과 예수님이 표현하는 진정한 힘은 겸손에 있

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청중이 기대한 힘

은 로마로부터의 자유와 풍성한 삶이었지만 예

수님이 선언하시는 진정한 힘은 언약의 피로 말

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와 구

원함을 이룬 생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힘(요12:12-19) 금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

정한 영광은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24절)로 

대답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며,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

으심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

구나 세상에 태어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

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어서 땅에 묻힌 밀

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이 되어 땅

에 들어가게 될 때 많은 열매와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살아서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 실컷 쓰

다가 죽고 난 후 나머지를 기부하는 것은 잘못

된 개념입니다. 목숨이 있을 때 아낌없이 다 주

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밀알이 되게 해야 합

니다. 밀알은 죽어 희생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게 

됩니다.

밀알 신앙(요12:20-26)  토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우리 한인 교회 기독교 교육의 그 

네 번째 성격,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

터는 우리 민족의 신앙적 전통 안에 존

재하는, 우리 자녀들의 성숙을 함양시

키는 긍정적인 자산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적 신앙 전통 안에는 우리 자녀

들을 더욱 성숙하게 해줄 많은 긍정적 

자산들이 있습니다(물론 부정적인 모

습들 또한 없는 것이 아니며, 제가 긍

정적이라 말씀드릴 자산들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들

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성경 중심적 

신앙교육”을 다룰 때 자세히 논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긍정적 자산들로는 대표적으

로 예배, 전도(선교), 그리고 기도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

열심 또는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

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

적 신앙적 자산들이라 함은—특히 우

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한다고 

믿는 자산들—“열심히 모여 뜨겁게 예

배드리는 것”, “열심히 뜨겁게 전도(선

교)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뜨겁게 기

도하는 것”입니다(사실 이외에도, 죽음

을 불사하는 신앙의 지조, 가난하고 억

눌린 민초들의 삶을 받아 안는 사랑, 그

리고 민족 발전을 위한 적극성 등의 자

산들이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드러

나고 있으며, 또한 탁월한 종교성이랄

지, 목회자들에 대한 진실한 존경 등 긍

정적 자산들이 될 만한 다양한 특질들

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 민족의 세 가지 대

표적 신앙 자산들 중에서 “열심히 모여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먼저 살

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만큼 예배로 모

이기에 열심인 신앙공동체를 또 찾아

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들만큼 그 예배들 안에서 뜨거운 

신앙적 열정을 표출하고 거대한 영적

인 파워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또 찾아

보기란 더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일상적

으로 모여 드리는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새벽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등과 부흥집회, 수련회, 그리고 절

기예배(성금요일예배, 부활절예배, 성

탄전야예배, 성탄절예배, 송구영신예

배, 신년예배 등)를 통해 참으로 열심

히 모여 뜨겁게 예배드리는 크리스천

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과 열정의 예배는 한인교

회의 모습들에서도 동일하게 목도되어

왔습니다. 

물론 앞서 “예배 중심의 기독교 교

육”에 대해 논의할 때 지적했듯이, 힘

겨운 이민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

기에 더욱 열심히 모이며 그렇기에 더

욱 뜨겁게 예배드리며, 그 안에서 위로

받고 위로하며 치유받고 치유하는 경

험들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열심과 열정의 예배”라는 우

리 민족의 신앙적 유산은, “신령과 진

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크

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

이며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진

리를 실제 삶에서 현실화 시키고 공동

체적으로 실천해온 바로 그것이라 하

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자녀들의 

참된 성숙을 위해 그들에게 꼭 전해주

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

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신앙

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의 경

우 소위 “쿨”한 예배를 선호하기도 하

거니와 또한 주일집회 외에 한 주일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새벽예

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 몰이해 혹은 무

관심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주류 기독교의 예배 문화와 미국

사회 전반의 세속화된 종교문화적 풍

토의 영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 사역자들의 소

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부분도 분명

히 있다고 봅니다(한국의 교회들도 마

찬가지). 즉 현존하는 예배들이 주로 

어른들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으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모이기에 

힘쓸만한 그러한 예배들을 계발하고 

제정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으며, 

또한 열정적인 예배에 대한 긍정적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육하

고 훈련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

다는 것입니다. 

이에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올려드

리는 예배”라는 신앙의 유산을 “어떻

게 효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줄 것인가?”에 대해 더욱 진지한 고민

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러

한 전통의 전수를 어렵게 만드는 현재

의 우리 자녀들의 예배문화들과 이를 

야기 시키는데 일조를 한 어른들의 소

극적인 자세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

으로 다양한 예배들을 계발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예배

를 경험토록 훈련시키고, 이에 대한 긍

정적 경험을 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중에는 이미 더욱 새

롭고 더욱 효과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갖고 계시고 실행하시고 계시는 분들

도 많을 터이나, 잠깐 일례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들을 고안하여 어른들의 

열심과 열정의 예배하는 분위기와 태

도 등을 경험케 하여 긍정적으로 내면

화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토

요 새벽예배 시리즈 혹은 금요 밤 집회 

시리즈를 기획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다

른 교회의 유스집회나 청년부 집회에 

참여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사역자들은 이 일

을 위한 전술적인 세심함 또한 견지해

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고민 없이 

그대로 답습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위도 없고,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세대간 갈등만 야기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미 자신들

의 예배문화가 세워져 있는 유스 친구

들의 경우에는 우리 어른들의 예배문

화들을 그대로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

니다.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역사 속

에 나타난 객관적 전거들을 제시하며 

우리 민족의 열심과 열정의 예배를 소

개하고 가르치는 부분도 필요할 것입

니다. 그리고 그 형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들이 담아내는 영성이 

중요한 것이므로, 예배 안에서 그리스

도를 향한 열심과 열정을 담아내는 그

들만의 방식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자

연스럽게 독려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

다. 열심으로 모이며, 뜨겁게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는 한, 영어 찬양을 하고 영

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말씀을 듣는다

고 해서 우리 민족의 신앙유산이 아니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사역자

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

어 우리 민족의 “열심과 열정의 예배”

라는 신앙적 유산을 전수하는 교육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자녀들을 더욱 성

숙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길러낼 수 있

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계속>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32)

4.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

이해 동의 바탕“열심과 열정의 예배”방식 발굴
영적 파워 있는 예배의 긍정적 경험과 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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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본인은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 명: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만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                        )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한글

이름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등록금
 목회자 

 평신도

X 명

소계

선금                                  CK#

잔금                                  CK#

제 28회 

김승천 목사
• 퐁뇌프 장로교회

김주경목사
• AMNOS미니스트리대표

황의영 목사
• SBM 대표

천성덕 목사
• 캐나다대회장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김혜천 목사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만형 목사
• 친구들교회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이영섭 목사
• 볼티모어교회

▶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김종준 목사
• 꽃동산교회
• 주강사

김성길 목사
• 시은소교회
• 주강사

장영춘 목사
• 발행인

■ 참석대상
 1)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세미나 등록비, 성지순례 제반비용, 호텔 숙식비 포함): 1400불
 * 성지순례 코스 :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감람산, 여리고, 사해, 갈릴리호수 등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하면 현지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562)403-2277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 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강 사●

세계한인목회자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록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성지에 많은 이민 목
회자들이 방문하여 지형적, 역사적 사실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더욱 귀한 사역자가 되
실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